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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생에서 고양이는 일반적으로 

24시간 섭식행동을 하는데 

가장 활발한 시간은 새벽과 

해질녘이다. 하지만 집고양이는 

종종 보호자에 의해 강요된 

“규칙”을 따르게 되는데 

이로 인해 다양한 문제들이 

발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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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이를 위해 물그릇을 
두는 것은 가장 단순한 일처럼 
보일지 모르지만, 고양이가 
선택하는 마시는 장소와 
마시고 싶은 것은 그들에게 
아주 특별하게 여겨질 수 있다. 
p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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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이와 개는 종종 무곡물 식이로 

건강을 유지할 수 있지만, 

무곡물 식이가 반드시 탄수화물이 

없는 것은 아니며 곡물 함유 식이보다 

더 낫다는 생각을 뒷받침하는 

증거도 없다.

생각할 거리
“음식이 약이고 약이 음식이다.”

현대 의학의 아버지라 불리는 그리스 의학자 히포크라테스가 남긴 말이다. 히포크라테스는 역사상 가장 뛰어

난 인물 중 하나로 여겨지지만, 그를 둘러싼 허구적 이야기와 사실은 뒤섞여 있으며 그가 남긴 업적은 불가능

하지는 않더라도 난해하다. 히포크라테스를 둘러싼 허구적 이야기들 중에는 위의 인용 어구가 포함되어 있는

데, 많은 학자들이 그가 이 말을 한 적이 있다는 증거를 제시하지 못한다. 숙련된 의술과 논리적인 의학적 접근

법을 지향하였던 의학자를 둘러싼 미스터리가 이토록 많다는 점은 참으로 아이러니하다. 오늘날 정확한 과학

적 사실과 탄탄한 연구가 그토록 중요하다고 여겨짐에도 가짜 뉴스와 대중적 오해가 그 어느 때보다 널리 퍼져

있는 것 또한 아이러니한 점이다. 사실이라고 주장되는 많은 것들이 기껏해야 과학적으로 입증되지 않은 일화

이거나 최악의 경우 터무니없는 허튼소리일 뿐이며, 단지 한 사람의 의견으로 시작된 것이 쉽사리 보편적으로 

받아들여지는 지식이 되기도 한다. 한창 유행 중인 어떤 이론을 뒤집기란 어렵고 외로운 싸움이 될 수도 있다.

영양학 분야는 사실과 허구가 종종 얽힐 수 있는 분야 중 하나이므로, 이번 호 Vet-

erinary Focus에서는 언제나처럼 검증된 지식과 탄탄한 과학적 증거를 가진 사실

만을 제시하고자 한다. 히포크라테스는 또 이런 말을 하였다고 전해진다. “과학적 사

실은 지식의 아버지이지만, 개인적 견해는 무지를 낳을 뿐이다.” 실제로 그가 이런 말

을 했는지는 알 수 없지만, 그 내용만큼은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다.

이완 맥닐 Ewan McNEILL
편집장

 

 



우리는 모두 살아가기 위해 먹어야 한다. 인간의 경우, 식사는 매일 하는 일상적인 일 이상의 의미를 지닌다. 

우리는 식사시간을 통해 휴식을 취하고, 식사를 하면서 친구나 가족과 그동안 있었던 일에 대해 이야기를 

나눌 수도 있다. 그러나 고양이의 식사는 인간의 식사와는 꽤 다른 점이 있다.

FEEDING BEHAVIOR  
IN CATS

한 긍정적인 정서적 이점을 준다. 음식 제공은 인간이 반려동물

을 돌보는 데 있어 주된 표현 수단이 된다(3). 그래서 어떤 사람

들, 특히 반려묘 보호자들에게는 음식을 제공하고 그 음식 먹는 

것을 보는 것이 돌봄을 표현하는 중요한 한 부분이며, 그렇다 보

니 출근이나 다른 이유로 오랫동안 집을 비우는 사람들 중 일부

는 매일 먹이를 주는 것을 반려동물과 교감하는 주된 시간으로 느

낄 수 있다(그림 1).

서론

반려동물을 돌보는 데 있어 가장 근본적인 감정은 공감이다. 감

정을 공유하는 감각, 즉 공감은 인간과 동물 사이의 유대감의 근

간이다. 그뿐만 아니라 반려동물의 보호자가 반려동물을 통해 얻

을 수 있는 주요한 이점이 바로 이 공감에서 나온다. 미국 심장학

회의 최근 보고에 따르면, 반려동물 기르기는 심혈관 건강에 있

어서의 다양한 이점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으며, 이러한 이점은 

반려동물의 존재 자체로 인한 것뿐만 아니라 반려동물과 쌓아온 

유대감의 깊이와도 관련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1).

비록 이 분야의 연구가 제한적이지만, 행동 문제가 있는 반려동물

이 보호자의 생활 방식과 웰빙에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증거가 계속해서 나오고 있다. 예를 들어, 반려견의 공격성과 분

리 불안 같은 주요 행동 문제와 목줄 당김, 부산함과 같은 사소한 

행동 문제가 견주의 삶의 방식 및 반려견을 기르는 데에 있어서의 

만족감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이 연구를 통해 밝혀졌다

(2). 사교적이지 못하거나, 파괴적이거나, 가정에서 대소변을 가

리지 못하는 반려묘의 경우에도 앞서 반려견의 경우와 마찬가지

로 보호자의 생활 방식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보호자는 함부로 개인적인 판단을 하지 않는 상대방, 즉 반려동

물로부터 감정적인 지지를 받을 수 있고 반려동물을 보살펴 주

는 행동을 함으로써 정서적으로 긍정적인 경험을 한다. 보살핌

을 주고받는 것은 공감을 표현하는 것이기 때문에 인간에게 비슷

그림 1. 음식 제공은 인간이 반려동물을 돌보는 데 있어 
주된 표현 수단이 된다.

 

핵심 포인트

1

먹잇감에 제한이 없는 
상황을 가정한다면, 

야생에서 고양이는 24시간 내내 
섭식행동을 하며, 특히 새벽녘과 
해 질 녘에 대부분의 먹이를 

먹을 것이다.

2

고양이는 아미노산과 
뉴클레오티드의 풍미에

매우 민감하며, 특정한 향에 대해 
강한 선호를 혹은

반대로 혐오를 보인다.

3 4

보호자들은 음식 제공이 
고양이를 돌보는 것과 
동일하다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지만

관심을 보여줄 다른 방법을 
찾아야 한다.

고양이는 꽤 엄격하게
규칙적인 일상을 따르는
경향이 있으며, 보호자가
불규칙한 생활 방식을 가지고
있다면, 그러한 생활 방식으로
인해 고양이에게 스트레스를
주는 예기치 못한 일이
발생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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먹이를 주면서 반려동물과 교감하는 방식은 반려견 같이 식사가 

사회적 활동일 뿐 아니라 식사 빈도가 유동적인 특정 반려동물의 

경우에는 매우 효과적이다.  반려견의 경우, 하루에 한 끼든 두 끼

든 세 끼든 정해진 식사 시간에 쉽게 적응하며, 음식을 제공받으

면 감사해 하고, 언제 먹어야 하는지, 무엇을 먹어야 하는지에 대

한 제한사항을 일반적으로 잘 받아들인다. 그러나, 고양이의 경

우 특유의 사냥 및 식사 패턴으로 인해, 음식을 제공함으로써 고

양이를 보살피려는 보호자에게 적응하거나 고마움을 표현하는 

것이 어렵다(그림 2). 사실, 이러한 고양이와 사람 사이의 섭식 동

기와 섭식행동의 불일치가 반려묘 보호자의 생활 방식 및 인간과 

동물 사이의 유대감을 손상시키는 행동 문제로 이어질 수 있다.

정상적인 수렵행동 및 섭식행동이란?

먹잇감에 제한이 없는 상황을 가정한다면, 야생에서 고양이는 

24시간 내내 섭식행동을 한다(4). 섭식 빈도는 묘종에 따라 차

이가 있어 보이지만 하루 최대 20번까지 가능하다(5). 예를들어, 

뱅갈 고양이를 대상으로 수행되었던 소규모 연구에 따르면 뱅갈 

고양이가 단모종 집고양이에 비해 더 높은 섭식 빈도를 보이는 것

으로 나타났다(6).

야생 고양이의 경우, 식사 빈도는 음식에 대한 접근성과 사냥 성

공 여부에 달려 있으므로, 결국 먹이를 먹을 수 있는 상황인지 아

닌지에 따라 식사 빈도가 달라진다. 고양이는 정기적으로 자신의 

영토 내에 몇 군데 정해 놓은 사냥터를 방문하여 먹이가 활동적이

거나 쉽게 잡힐 가능성이 있는 시기에 집중한다.

이는 고양이가 일반적으로 새벽녘과 해 질 녘에 가장 적극적으로 

사냥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물론, 앉아 쉬고 있는 새를 잡기가 더 

쉬운 밤에 사냥을 하기도 한다. 시각적으로 어두운 환경에서 가

장 잘 보이도록 진화한 고양이는 밝은 햇빛에는 잘 적응하지 못하

기 때문에 햇볕이 잘 드는 날에는 덜 활동적 일 수 있다. 먹잇감의 

크기는 작고 그 종류는 척추동물과 무척추동물을 아우른다(7). 

하지만 한 번의 사냥으로 섭취하는 먹이의 양은 기본적으로 몇 시

간 동안의 활동에만 쓸 수 있는 에너지를 공급하는 수준이기 때문

에, 포식을 통한 포만감은 사냥 활동과 섭식 활동을 조절하는 최

소한의 역할을 한다. 식사를 마친 고양이는 다음 먹잇감을 얻기 

위해 빨리 사냥터로 돌아가야 한다. 고양이는 위의 크기가 제한적

이어서 일반적으로 식사를 많이 하지 않는다.

각 사냥터에서 고양이는 최근 근처에서 먹잇감이 활동했다는 것

을 나타낼 수 있는, 주변과 어딘가 어긋나있는 흔적과 냄새를 찾

아낸다. 그러고 나서 먹잇감이 지나갈 가능성이 가장 높은 구역 

내에서 공격을 시작하기 좋은 인근 지점으로 이동한다. 거기에서 

고양이는 수십 분 정도 기다렸다가 다른 장소로 이동한다. 포식

자적 행동은 고음의 소리와 빠르게 움직이는 작은 먹잇감 크기의 

그림 2. 아래 도해를 보면 알 수 있듯이, 고양이와 인간은 활동량이 
많은 시간대와 식사 패턴이 현저히 다르다.

그림 3. 사냥을 할 때, 고양이는 먹잇감을 잡을 기회를 
포착하기 위해 자신의 몸이 잘 보이지 않도록 몸을 웅크리는 

자세를 취한다.

Jon Bowen, 
BVetMed, MRCVS, Dipl. AS (CABC), Royal Veterinary College, London, UK
Dr. Bowen은 1992년 영국 Royal Veterinary College를 졸업하고 첫 몇 년간은 소동물 임상 

현장에서 일하였다. Southampton 대학교에서 동물행동학으로 석사 학위를 받은 후 지속적으로 

동물행동학을 연구하였으며, 현재 강의를 나가는 런던의 Royal Veterinary College에서 

행동 의학 자문 서비스를 운영하고 있다. 여러 책에서 동물행동 관련 주제를 다루는 챕터를 

저술하였으며 국내 및 국제 수의학회의 정기 초청 연사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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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추를 절단함으로써 즉시 몸과 머리를 분리해 버린다. 고기를 찢

기에 알맞은 고양이의 이빨은 사냥감의 사체에서 살을 뜯어내는

데 사용된다(4). 만일 배가 고프지 않고 사냥감의 크기가 작으면, 

고양이는 살아있는 사냥감을 가지고 사냥을 연습하려고 먹잇감

을 더 오래 살려둔다. 고양이는 전형적인 먹잇감인 작은 포유류

를 머리부터 먹기 시작하여 몸과 다리 순서로 잡아먹는다. 시간

을 들여 먹이를 소화할 수 있는 크기로 씹은 후 삼키며 사냥감을 

전부 다 먹지는 않을 수도 있다. 사냥과 섭식의 목표는 에너지를 

보충한 후 사냥이나 기타 행동을 하기 위해서이다.

먹잇감의 내장과 같이 맛이 좋지 않은 부위는 고양이가 먹지 않을 

수도 있다. 너무 큰 먹잇감을 사냥하여 먹이가 남으면 건조한 땅

이나 나뭇잎 아래에 묻어서 일부를 저장할 수도 있다. 이렇게 먹

이를 저장해 놓은 곳은 몇 시간 동안 일시적으로 음식 창고 역할

을 하며, 일부 집고양이들이 식사 후 그릇 주변을 “파는”듯한 행

동을 하는 이유가 바로 이 때문이다.

고양이가 좋아하는 맛은?

다른 육식 동물과 마찬가지로, 고양이는 몇 가지 주요한 맛에 대

해 상실된 미각이 있다(8). 예를 들어 과일의 달콤한 맛과 소금의 

짠맛을 느끼지 못한다(9). 그들은 아미노산과 뉴클레오티드가 풍

기는 향에 훨씬 더 민감하며, 특정 아미노산의 맛은 거부하는 경

향이 있고(예: 인간이 쓴맛으로 느끼는 L-트립토판) 특정 아미노

산의 맛은 선호하는 경향이 있다(예: L-글리신). 때때로 자신의 

반려묘가 견과류나 감자칩과 같은 짭짤한 맛과 케이크나 비스킷 

같은 단맛이 강한 음식에 끌린다고 말하는 반려묘 보호자들이 있

다. 그러나 이것은 인간이 소금이나 설탕 맛에 대해 너무 압도적

으로 민감하기 때문에 인식하지 못하는 미묘한 아미노산의 맛 때

문일 가능성이 높다. 고양이는 우리와 완전히 다른 방식으로 음식

을 맛보지만 이것이 인간과 고양이의 음식에 대한 선호도가 전혀 

중복되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예를 들자면, 인간이 

쓴맛을 싫어하는 것처럼 고양이도 잠재적으로 독성이 있는 음식

의 섭취를 피하는 수단으로써 쓴맛이 나는 음식을 거부한다(10).

새끼 고양이는 어미 고양이의 식습관을 관찰하고 따라 하면서 초

기 음식에 대한 기호도가 발달한다. 그러나 이러한 음식에 대한 

기호도는 고양이가 어미로부터 독립 후 환경적으로 다양한 먹이

에 노출되거나 보호자가 다양한 음식을 제공하게 되면 변한다. 

자신의 고양이가 먹는 것에 대해 매우 까다롭다고 말하는 보호

자들이 있다. 이는 반려묘가 어릴 적에 다양한 음식과 다채로운 

맛을 많이 경험하지 못하여 새로운 음식을 두려워하는 식품 기신

증(neophobia)이 생겼기 때문이다. 한편, 고양이는 또한 음식 

선택에 있어서 “단조 효과(monotony effect)”를 보이기도 한다

(4). 즉, 익숙한 음식 및 먹이에 점차 질리기 때문에 새롭고 다채

로운 음식(고양이가 이미 익숙한 음식과 풍미의 범위 내에서)을 

선호하게 된다. 단조 효과로 인해 고양이가 다양한 음식과 먹이를 

섭취함으로써 영양 균형을 유지하게 되며, 시중에 판매되는 영양

적으로 완전한 사료나 식이를 급여한 반려묘보다 야생 고양이에

서 단조 효과가 더 크게 나타난다. 일부 반려묘의 경우 기존에 계

속 먹어오던 사료에 대한 관심을 주기적으로 잃는 경향이 있는데 

단조 효과가 바로 그 이유가 될 수 있으며, 이런 경우 보호자는 대

책을 강구해야 한다.

물건에 의해서도 활성화된다. 이러한 포식자적 행동을 활성화시

키는 것들이 감지되면, 고양이는 움직임을 멈추고, 자신의 몸이 

잘 보이지 않도록 몸을 웅크린 자세를 취하면서 사냥감을 포착하

고 사냥감이 다가오기를 기다린다(또는 사냥감에게 조심스럽게 

다가간다). 그러다가 기회를 봐서 일순간에 사냥감을 덮친다(그

림 3). 이러한 수렵행동은 자신의 몸길이 몇 배 정도의 짧은 구간

에서만 순식간에 이루어진다.

고양이는 시력이 좋지 않아 15 - 20cm 거리의 사냥의 최종 단

계에서 입 주변의 수염과 촉감에 의존한다. 고양이가 먹이를 잡

고 나면, 먹잇감을 무는 압력은 국소 반사작용에 의해 제어되므

로 먹잇감이 입안에서 움직이면 자동반사적으로 먹잇감을 더 꽉 

물게 된다. 이것이 반려묘가 보호자를 물었을 때 굉장히 고통스

러울 수 있는 이유 중 하나이며, 손이나 발을 고양이가 물도록 유

인하며 놀아주면 안 되는 중요한 이유이다.

고양이의 사냥 패턴은 사냥터 이곳저곳을 오가기, 먹잇감 찾기, 

기다리기로 이루어진다. 사냥을 마친 후 고양이는 먹이를 핵심 영

역으로 가져가 사적인 공간에서 먹는다. 이것이 집고양이에서는 

먹이를 집으로 가져오는 행동이 될 수 있는데, 왜냐하면 집으로 

먹이를 가져오는 것이 더 안전하고 여유롭기 때문이다. 이는 먹

이가 보호자를 위한 “선물”이거나 고양이가 음식에 만족하지 못

한다는 표시가 아니다. 또한, 같은 이유로 어떤 고양이는 그릇에

서 음식을 꺼내 다른 곳에서 먹기도 한다. 고양이들은 먹이를 먹

을 때 더 많은 프라이버시를 원한다. 반려묘가 이러한 행동을 보

일 때, 보호자는 먹이 그릇이 적절치 못한 장소에 있다는 표시로 

받아들이거나, 또는 함께 사는 다른 반려묘와 먹이 그릇을 공유

해야 하는 것에 대한 좌절감을 나타내는 것으로 받아들이고 해당 

문제를 다루어야 한다. 야생 고양이의 경우, 배변 장소, 사냥터, 

휴식 공간을 지정해 놓고 각각을 서로 먼 곳에 두는 경향이 있다. 

반면 집고양이의 경우 이러한 공간들이 서로 너무 가까운 곳에 있

게 되면, 주어진 먹이 그릇에 담긴 음식 먹는 것을 싫어할 수 있

다. 따라서 가능한 한 먹이 그릇과 고양이 화장실을 서로 멀리 떨

어뜨려놓는 것이 좋다.

크고 더 위험한 사냥감의 경우 고양이는 사냥감의 목을 물어뜯어 

 
“ 특유의 사냥 및 식사 패턴으로 인해  
  고양이는 자신에게 음식을 제공하여   
  보살피는 보호자에게 적응하거나 
  고마움을 표현하는 것이 어렵습니다.”

Jon Bow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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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이가 쉽게 가정생활에 적응할 수 
있는 방법은?

음식을 제공하는 것이 인간에게는 돌봄을 표현하는 중요한 측면

이라는 관념을 기반으로 이 글이 작성되었다. 인간의 경우, 사회

적 관례가 이러한 음식 제공과 돌봄의 관계와 관련되어 있고, 보

통 음식을 제공받은 사람은 그에 대한 만족 여부와 감사한 마음

을 어떻게든 보여주게 된다. 어떤 문화권에서는 식사 후 제공받은 

음식이 만족스러웠다는 의미로 그릇 가장자리에 음식을 조금 남

겨두는 것이 에티켓이다. 또 어떤 문화권에서는 음식을 전부 먹고 

큰소리로 트림을 하면서 식사를 마무리하지 않으면 무례한 것으

로 여겨진다. 어느 쪽이든, 제공받은 음식을 먹는 것은 만족감을 

표현하는 방법이고, 반려견의 경우 일반적으로 이러한 새로운 사

회적 규범을 학습하면 즐겁게 받아들이고 수행한다.

반면 고양이의 경우에는, 단지 활동을 하다가 에너지를 재충전할 

목적으로 음식을 섭취한다. 섭식에 어떠한 사회적 의미도 두지 않

으며 종종 사료를 놓아두면 한두 번 입을 갖다 댄 후 자리를 떠나

기도 한다. 보호자들은 이를 반려묘가 사료에 불만족하기 때문이

라고 오해할 수 있고, 반려묘의 구미를 당기는 다른 사료를 제공

해야 할 것만 같은 의무감을 느끼기도 한다. 그 자체로 크게 문제 

박스 1. 고양이의 섭식 행동 요약

• 고양이들은 매일 소량씩 20번까지도 먹는다.

• 고양이들은 24시간 내내 먹는다.

• 사냥과 섭식은 다른 고양이가 있다고 해서 영향을 받는 

사회적 활동이 아니다.

• 고양이는 사냥, 섭식, 자기관리와 관련된 나름대로의 

일정을 엄격하게 지키는 생활을 한다.

 

그림 4. 자유롭게 돌아다니는 고양이의 영토에 대한 개략도. 이 경우 고양이는 큰 영토를 차지하면서(길이 0.5 - 1.3km, 전체 면적 300,000 
- 1,700,000m2) 핵심 영역에 먹고, 쉬고, 그루밍하는 장소를 마련해 놓고, 주변 영역에 사냥터와 배변 구역을 여러 개 둔다. 고양이는 위생을 

위해 배변 구역과 휴식 공간을 멀리 떨어뜨려 놓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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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이의 행동을 결정짓는 요인은?

아마도 수렵행동과 섭식행동뿐만 아니라 전반적인 고양이의 행

동에서 가장 중요한 측면은 바로 사회적 상호 작용이 아닌 환경적 

요인이나 내재적 요인에 의해 행동이 주로 조절된다는 점일 것이

다. 고양이가 자신의 영토 내에 있을 때에는 행동 패턴이 다른 고

양이의 영향을 받지 않는다. 사냥, 섭식, 자기 관리(그루밍, 휴식)

는 모두 혼자서 하는 활동이다. 빛이 드는 정도와 초목의 종류와 

같은 환경적인 단서를 정보로 삼아, 고양이는 언제 어디에서 먹잇

감을 사냥할 수 있을지 예측할 수 있다. 그 후 사냥을 결정하는 것

은 고양이의 신체적 상태와 서로 충돌하는 여러 내적 동기들(자기

관리, 교미상대 탐색, 사냥) 간의 균형에 달려있다.

야생 고양이는 사냥, 섭식, 영토 유지, 자기관리 행동과 같이 매

우 엄격한 개인적, 시간적, 공간적 절차를 수립하는 경향이 있다   

(그림 4). 그 이유 중 하나는 개와 달리 고양이는 공유된 자원을 

둘러싼 갈등을 조절하는 구체적인 행동 메커니즘을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이다. 대신, 고양이는 소변이나 발톱 자국을 통해 냄새

나, 위협적인 신체적 자세 및 발성, 눈 맞춤을 통해 각 개체 간의 

거리를 유지한다. 고양이들은 쉴만한 곳이 많고 먹잇감이 풍부한 

구역에서 자발적으로 각자의 보금자리를 마련하지만, 개과 동물

에게서 볼 수 있는 협력을 보이지는 않는다. 다만, 이러한 경우 다

른 고양이들과 같은 구역을 공유하는 것을 참아내야 하므로 사회

성이 증가한 모습을 보인다. 즉, 사회성이 증가된 고양이는 먹잇

감이 풍부하고 쉼터가 있는 구역에서 다른 고양이들과 공존하면

서 이러한 보금자리의 이점을 공유한다. 사회성이 떨어지는 고양

이라면 절대 그러한 선택을 하지 않는다. 이러한 개인주의와 선

택적인 사교성의 결합으로, 고양잇과 동물은 다양한 환경에 서식

할 수 있다. 고양이의 섭식행동에 대해 간략히 설명한 박스 1을 

참고하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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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이가 정해진 일과를 매우 엄격하게 지키는 특성을 가진다는 

점을 고려한다면, 주중에 보호자가 일정치 않은 시간에 기상한다

거나 외출 후 집에 돌아오는 시간이 불규칙한 경우 일과를 예측할 

수 없음으로 인해 반려묘가 스트레스를 받게 된다.

예측 가능한 일과가 얼마나 중요한지 보여주기 위해, 고양이의 삶

에서 규칙적인 일상과 예측 가능성의 중요성을 조사한 두 가지 연

구의 예를 들 수 있는데, 두 연구 모두에서 섭식, 조명, 난방, 청

소, 사회적 접촉과 관련된 불규칙한 패턴이 고양이에게 스트레스 

관련 행동을 증가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예기치 못한 일과에 노

출된 고양이를 관찰한 한 연구에 따르면 뇨의 코티솔 수치가 상

승하고 탐색 행동이 감소하며 흥분 상태 및 숨는 행동 양상이 증

가한 것으로 나타났다(12). 또 다른 연구를 통해, 비슷한 방식으

로 일과의 규칙성이 깨진 상황이 주어졌을 때, 고양이가 화장실

이 아닌 장소에 배뇨하는 경우가 60% 증가하였고 배변의 경우는 

10배가량 증가하였다는 점이 밝혀졌다(13). 이는 매우 중요한 발

견으로, 앞선 연구들에서 고양이들에게 의도적으로 노출시킨 변

칙적 일과는 보통 일반적인 고양이들이 참아내야하는 일상의 불

규칙성과 매우 흡사한 수준이기 때문이다. 섭식이 불규칙해지는 

것을 제외하더라도, 반려묘들은 종종 조명, 난방, 각종 자극, 인

간과의 접촉 등에서 보호자가 만들어내는 갑작스럽고도 피할 수 

없는 예기치 못한 변화들을 경험하곤 한다.

반려묘가 화장실 이외의 장소에 배설을 하기 시작했다면, 보호자

는 원인이 될만한 변화 혹은 스트레스 요인을 찾을 것이다. 아마

도 많은 요인들이 관련 있겠지만, 일과가 어그러졌거나 예측 가능

성이 전반적으로 감소된 경우 나타난 결과일 수 있다. 환경적 예

측가능성의 감소에 있어 섭식과 관련된 부분이, 인간과 고양이의 

욕구가 가장 상충하는 영역이므로 가장 중요한 측면일 수 있으며, 

동시에 가장 바로잡기 쉬운 부분이기도 하다.

될 것은 없지만, 기호성이 좋은 사료로 계속 바꿔주다 보면 때때

로 우연찮게 반려묘의 과식으로 이어지기도 하고 보호자로서는 

이러한 상황이 당황스러울 수 있다.

더 심각한 문제는 섭식 빈도 및 시기와 관련 있다. 하루에 두 번

씩만 반려묘에게 음식을 제공하는 경우, 음식이 신선한 상태여야 

하며 24시간 내내 원할 때 섭취가 가능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반려묘가 음식에 접근하지 못하는 시간대가 생기게 되고, 이런 경

우 고양이는 음식이 제공되는 패턴에 맞추어 식사시간에 정상적

인 양보다 훨씬 더 많은 양을 먹어치우며 이것은 고양이에게 스트

레스 요인이 된다. 고양이 여럿이 음식 그릇을 공유하는 다묘 가

정에서는 반려묘들이 음식을 줄지어 기다리는 상황이 발생하기 

때문에 상황이 더욱 좋지 않다. 

박스 2. 반려묘의 더 나은 섭식 습관을 위한 팁.

• 고양이들은 밤낮으로 소량씩 먹이를 섭취하기 때문에 

언제든 먹이를 먹을 수 있는 환경이 필요하다.

• 고양이가 제공된 먹이를 소량만 먹고 자리를 떠나는 것은 

정상적인 행동이다.

• 주된 사료 한 가지를 정해놓고 가끔씩 소량의 새로운 

음식을 제공하는 것이 고양이에게 가장 자연스러운 섭식 

패턴이다. 또한 어느 정도의 단조로운 식단이 과식의 

위험을 줄이는데 도움이 될 수 있다.

• 장난감형 급식기를 사용하는 것이 두뇌 자극에 도움이 

되며, 자율 급식을 하는 고양이들의 경우에는 과식을 

예방하기 위해 꼭 사용되어야 한다.

• 보호자들은 사냥 게임을 하며 고양이와 놀아주거나 

고양이에게 이야기를 들려주는 등 다양한 방식으로 

돌봄을 표현하여야 한다.

그림 5. 많은 가정에서 반려묘의 음식 그릇을 고양이 화장실 
근처나, 물이 있는 곳 혹은 소음과 활동이 많은 곳 근처에 

놓아둔다. 이러한 불편한 음식 그릇의 위치로 인해 반려묘는 

먹기를 단념하게 되며, 특히 주변에 다른 고양이가 있을 

경우에는 더욱 그러하다.

  

그림 6. 위와 같이 고정된 타워형 급식기는 고양이가 사료를
먹으려면 앞 발을 사용하여 사료 낱알을 아래층으로 

떨어뜨려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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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7. 보호자들은 사냥 게임을 하며 고양이와 놀아주는 등 
다양한 방식으로 돌봄을 표현하여야 한다.

반려묘 간 갈등 상황 혹은 고양이가 (화장실 밖 배설 등으로) 집

을 더럽히는 문제가 있는 경우, 최선의 문제 해결법은 고양이가 

언제든 먹이를 먹을 수 있도록 접근성을 높여주는 것이다. 물론, 

집안에 먹이를 놓아둘 자리를 고심하여 정하는 것 또한 중요하

다(그림 5).

보호자들은 종종 자율 급식으로 인해 반려묘가 비만이 될까 봐 

걱정한다. 대부분의 경우, 섭식 속도를 늦출 수 있는 장난감형 급

식기를 사용하여 급식하는 한, 그리고 제공되는 먹이가 충분한 고

단백 식이라면 비만은 발생하지 않는다(그림 6). 고양이는 단백

질 요구량을 섭취하기 위해 먹이를 먹는 것으로 알려져 있고 포만

감을 느낄 때까지 천천히 먹이를 먹게 하면 과식하지 않는다. 활

동량이 부족하기 때문에 집고양이들은 비만의 위험이 훨씬 높지

만, 단지 식이만을 제한하는 것보다는, 활동을 자극하는 환경을 

더 많이 제공해 주고 적절하게 섭식을 조절해 주어 비만을 예방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장난감형 급식기를 사용하여 자율 급식을 하면서 반려묘가 더 자

연스러운 섭식 활동을 경험하도록 해줄 수 있고, 이를 통해 반려

묘가 느끼는 좌절감이나 스트레스를 감소시킬 수 있다. 그러나, 

자율 급식으로 인해 보호자들은 끼니에 맞춰 음식을 제공함으로

써 반려묘를 돌볼 수 있는 기회가 없어지기 때문에 마음이 불편

할 수 있다. 따라서 보호자들과 고양이 모두를 만족시킬 수 있는 

방법은 보호자가 반려묘와 함께 “사냥 게임”을 하며 놀아주는 방

식으로 음식을 먹이는 것이다. 예를 들어, 가구 뒤에 숨었다 나

타나는 낚시 장난감(그림 7)을 쫓아다니며 잡는 놀이로 시작하

여 숨겨져 있던 맛있는 음식을 찾아 내는 단계적 순서의 사냥 놀

이를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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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REED AND DIET BASED 
DISEASE IN DOGS

요로결석증

“요로결석증”이라는 용어는 요도에 결석이 존재하는 상태를 말

하며, 어떤 견종이든 요로결석증에 걸릴 수 있지만, 많은 연구를 

통해 특정 견종은 특정 유형의 요로결석에 품종 소인이 있는 것

으로 밝혀졌다.

암모늄 유레이트 결석
특정 견종이 질환에 대한 품종 소인을 보여주는 전형적인 예는 달

마시안에서 나타나는 암모늄 유레이트 결석증이다. 대부분의 견

종에서 요산은 퓨린기를 분해 대사하는 과정에 의해 형성되어, 요

산 분해 효소의 작용을 통해 알란토인으로 전환되며, 이후 소변

에서 제거된다(그림 1). 달마시안은 요산 분해 효소를 가지고 있

지만, 상염색체 열성 유전으로 인한 결함 때문에 요산을 알란토

인으로 전환시키는 간의 변환 작용이 비효율적이어서, 이들 달마

시안은 다른 견종보다 훨씬 많은 양의 요산을 소변을 통해 배출

할 수밖에 없다. 더군다나, 달마시안은 신장의 세뇨관에서 이루

어지는 요산의 재흡수 작용마저 효율성이 떨어져 상황이 더욱 좋

지 않게 된다.

이러한 복합적 요인들로 인해 달마시안에서 특히 높은 빈도로 요

산염 결석증(주로 암모늄 유레이트)이 발병하는데, 암컷보다 수

컷에게서 발병률이 훨씬 높다(그림 2) (2).

그러나, 암모늄 유레이트 결석이 달마시안에서만 나타나는 것은 

서론

개에게 발생하는 많은 질환이 불완전하거나 불균형한 식단으로 

인한 것일 수 있다. 최근에 개의 영양 요구에 대한 지식이 잘 알려

지면서(1) 이러한 영양 요구를 충족시키지 못함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결핍 증후군에 대해서도 잘 알려져 있다. 또한 일

부 필수 영양소를 과다 섭취 시 독성이 있다는 사실도 잘 알려져 

있으며, 그 예로 비타민과다증을 유발하는 비타민 A와 D, 그 밖

에 셀레늄, 코발트, 요오드와 같은 미량 원소가 있다.

한편, 부적절한 식이로 인해 유발된 다른 질병들도 있다. 식이가 

요로계 질환(특히 요로 결석)의 발생 및 간과 췌장을 포함한 소화

기계의  문제에 어떤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 생각해보자. 식품 알

레르기 및 불내증은 피부 및 위장관계와 주로 관련된 징후를 야

기하므로, 부적절한 식이로 인해 발병된 질환의 범주에 포함될 

수 있다. 과량의 칼로리 섭취는 비만으로 이어지게 되며, 비만은 

반려견에게 여러 가지 문제를 일으키는 병리학적 상태로 간주될 

수 있다. 또한 인간의 경우, 식습관과 특정 종양이 발생할 위험

성 사이에 관련이 있음이 의학적으로 밝혀졌지만, 동물의 경우에

는 이와 관련하여 아직 광범위하게 진행된 연구가 없는 실정이다.

개에게 발생하는 식이 관련 질환은 다양하지만, 본지에서는 오직 

특정 품종에게만 나타나거나 혹은 특정 품종에 유독 빈번히 나타

나며 유전적 원인에 의해 명백히 품종 소인이 있는 식이 관련 질

환만을 다룰 것이다.

심각한 증상을 보이는 반려견을 진찰할 때 품종이 질병 감수성에 미치는 중요성을 때때로 간과하기 쉽다. 

Giacomo Biagi는 이 글에서 일반적인 품종 소인 질환 중 식이가 중요한 역할을 하는 몇가지 질환에 대해 

간략히 설명할 것이다.

핵심 포인트

1

몇몇 견종들은 특정한
유형의 요로결석에 대해 
품종 소인을 보이는데, 
특히 요산염, 시스틴, 산틴 
결석과 관련되어있다.

2

노던 브리드 그룹
(Northern Breed 

Group)에 속하는 견종에게 
피부염이 있다면, 특히 병변 
위치가 안구주변이라면, 
그 요인으로 아연 결핍을 

고려해야한다.

3

구리 축적성 질병은 
Bedlington Terrie에만 

한정되어 나타나는 질환이 아니며 
많은 타견종에서도
발병할 수 있다.

4

일부견종들, 특히 노던 
브리드 그룹의 경우, 췌장 
아밀라아제 결핍으로 인해 
유전적으로 전분을 소화할 수 
없어서 위장관 징후가 
나타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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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iacomo Biagi, 
DVM, Ph.D., Department of Veterinary Medical Sciences, Alma Mater Studiorum – 
University of Bologna, Italy
Biagi 교수는 1994년에 Bologna에서 우등 졸업 후 “인간 대상 식품의 질적 향상”에 관한 박사 학위 

논문으로 수상하였다. 2001년부터 연구원 생활을 하였고 2010년에 Bologna 대학교에 조교수로 

부임하였다. Biagi 교수는 Facility for Animal Production and Food Safety라는 연구단체를 이끌고 

있으며, 110여편 이상의 과학출판물에 저자 혹은 공동 저자로 참여하였다. 현재 Italian Society of 

Nutrition and Animal Nutrition의 협회장이며, FEDIAF Scientific Advisory Board의 회원이다.

아니다. 잉글리쉬 불독, 미니어쳐 슈나우져, 시츄, 요크셔테리어

를 포함한 견종들 또한 평균적인 수준보다 훨씬 더 높은 유병률

을 보인다.

유전적 소인 이외에, 암모늄 유레이트 결석증의 다른 위험 인자

로는 문맥대정맥 션트(portosystemic shunt)가 존재하는 경우 

또는 더 일반적으로는 요산을 알란토인으로, 암모니아를 소변으

로 전환하는 과정을 저해하는 심각한 간 질환이 있는 경우이다.

식이 요법 측면에서, 암모늄 유레이트 결석에 대한 소인이 있는 반

려견은 퓨린이 풍부한 식단을 피해야 한다. 먹이에 육류 및 내장

과 같은 재료가 많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 퓨린이 다량 발견된다.

따라서 계란과 치즈와 같은 단백질 공급원이 권장되며, 시중에 

판매되고 있는 저퓨린 식단을 이용해도 좋다. 소변을 산성화하

는 경향이 있는 식단을 피해야 하고, 필요시 먹이에 구연산칼륨

(80-150mg/kg q24H)을 첨가하여 약간 알칼리성을 띠도록 한

다(3). 다른 어떤 형태의 요로 결석증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소변 

내 염분 침전을 줄이고 소변을 희석하기 위해서 수분 섭취를 늘

리는 것이 중요하다(4). 마지막으로, 잔틴 산화 효소의 활성을 저

해하여 하이포잔틴이나 잔틴을 요산으로 전환하는 과정을 방해

하는 경구용 알로퓨리놀(allopurinol)(15mg/kg q12H)을 사용

함으로써 요산 생성을 감소시킬 수 있다. 그러나 치료를 위해 알

로퓨리놀을 투여 받은 동물의 경우, 다량의 퓨린을 함유한 음식

을 먹으면 방광에 잔틴 결정이 생성될 수 있음에 주의해야 한다.

시스틴 결석
시스틴은 황화아미노산과 시스틴 두 분자로 구성된다. 시스틴이 

소변에 고농도로 존재하면 낮은 용해성으로 인해 결정을 형성하

는 경향이 있다. 시스틴 요로결석은 개에게 매우 드물게 발생하

여, 발병률이 개에서 나타난 전체 요로결석 증례 중 단지 1-3%

정도로 추정된다(그림 3) (5). 그러나 닥스훈트, 바셋하운드, 아

이리쉬 테리어, 잉글리쉬 불독과 같은 일부 견종에서 수컷이 더 

높은 유병률을 보이며 유전성 시스틴뇨증이 관찰된 바 있다.

시스틴 결석증에 대한 소인을 가진 반려견의 경우, 황화아미노산

의 섭취를 제한하기 위해 중간 정도의 단백질을 함유하고 알칼리

성 소변이 되게 하는(필요시 앞서 언급했던 투여량을 지켜 구연산 

칼륨 첨가) 식이가 권장된다. 시스틴은 기본적으로 용해성이 낮지

만 용매의 pH가 알칼리성을 띨수록 용해성이 높아지므로, 소변

을 알칼리화 하는 식이요법만으로도 시스틴 결석이 소변에 용해

될 수 있다. 만일 식이요법만으로 충분치 않다면, 시스틴의 용해

그림 1. 체내의 퓨린은 대사과정을 통해 잔틴으로 분해되며 
이후 요산이 된다. 그 후 요산 분해 효소에 의해 알란토인으로 

전환되는데, 이렇게 알란토인의 형태로 소변을 통해 체외로 

배출된다. 달마시안은 간 및 신장의 요산 수송체에 결함을 일으키는 

유전적 돌연변이에 대해 동형 접합체를 가지므로(homozygous) 

요산의 알란토인 전환율이 낮아진다. 더군다나, 신장의 

근위세뇨관에서 이루어지는 요산의 비효율적인 재흡수 작용까지 

더해져, 방광 내 요산의 농도가 높아지고 유레이트 결석 생성의 

위험이 증가한다.

잔틴산화효소

요산분해효소

퓨린

요산

알란토인 소변

잔틴

내인성 뉴클레오티드 대사외인성(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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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 시스틴 요로결석은 개에서 나타난 전체 요로결석 
증례 중 단지 3%정도로 추정된다.

 
“ 품종 소인이 있는 많은 질환들이 부분적으로 
 혹은 완전히 식이와 관련되어 있습니다. 
 수의사들은 개의 질병이 먹는 것과 관련되어 
 있을 가능성을 늘 고려해야합니다.”

Giacomo Biagi

그림 2. 대부분은 암모늄 유레이트인 유레이트 결석의 
전형적인 모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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퓨리놀은 암모늄 유레이트 결석에 대한 치료제로 사용될 뿐 만 아

니라 종종 리슈만편모충증(leishmaniasis)의 치료에도 사용된

다. 한편, 인간을 대상으로 한 연구를 통해 잘 알려진 선천성 잔틴

뇨증 또한 나타날 수 있는데, 카발리에 킹 찰스 스파니엘(CKCS) 

견종에게 발병하였음이 보고된 바 있다(6). 잔틴뇨증은 드문 편

으로, CKCS 견종 35 마리를 대상으로 한 최근 연구에서 어떤 

개체도 잔틴뇨를 보이지 않았다. 유레이트 결석증과 마찬가지로, 

잔틴 결석증의 경우에도 저퓨린 식이가 권장된다2.

아연 반응성 피부질환

반려동물의 피부 건강을 유지하기 위해 식단에 포함되어야 하는 

다양한 필수 영양소들이 있다. 아연 결핍 식단이 지속되면 결국 

피부질환이 발생할 수 있는데, 이 때 두 가지 종류의 아연 반응성

피부질환이 나타난다. 첫번째 유형은 전형적으로 어린 강아지들

에게 나타나며, 특히 대형견종에게 아연이 결핍된 사료를 급여하

거나, 일부 채소류에 존재하는 피틴산(phytate)과 같이 아연과 

결합하여 아연의 체내 흡수를 저해하는 물질이 풍부한 사료를 급

여하는 경우에 발생한다. 두번째 유형은 선천적으로 나타나는 아

연 반응성 피부질환으로, 알라스칸 말라뮤트, 시베리안 허스키와 

같이 노던 브리드 그룹(Northern Breed Group)에 속하는 견

종에게 주로 나타나며 도베르만과 불테리어 같은 견종에서도 발

생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그림 5).

이러한 유형의 아연 반응성 피부염에 대한 문헌 보고에 따르면, 

장내 아연 흡수 장애로 인해 눈 주변 피부가 딱딱한 껍질처럼 변

하거나 홍반이 생기는 등의 임상 징후가 발생할 수 있다(8). 이 경

우, 아연 메티오닌, 황산아연 또는 글루콘산아연과 같은 아연염

을 경구 투여함으로써 치료한다. 권장 투여량은 일반적으로 아연 

성분 기준 2 - 3mg/kg q24H이지만 성분 표시가 다소 혼동을 

줄 수 있으므로 투여시 수의사의 주의를 요한다. 예를 들어, “황

성을 증가시키는 약물, 즉 티오프로닌(tiopronin, 30 - 45mg/

kg q24H PO)이나 D-페니실라민(D-penicillamine, 10 - 

15mg/kg q12H PO)이 처방될 수 있다. 소변을 희석시키기 위

해 수분 섭취를 증가시키는 것이 권장된다. 하지만 인간을 대상으

로 한 연구에서 식염 섭취의 증가가 소변으로 배출되는 시스틴의 

양을 증가시키는 것으로 나타났지만, 반려견의 갈증 유발과 소변

량 증가를 위해 과도한 식염을 사용하는 것은 주의해야 한다(5).

잔틴 결석
잔틴은 퓨린의 분해대사산물이며 동시에 요산의 전구물질이다. 

잔틴은 용해성이 매우 낮기 때문에, 소변에 고농도로 존재 시 결

정을 형성하고 때로 결석이 생성될 수 있다. 앞서 언급했듯이, 소

변에서 잔틴 결정 혹은 결석이(그림 4) 생성되는 것은 일반적으로 

알로퓨리놀을 사용한 약물 치료에 따른 결과인 경우가 많다. 알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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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 카발리에 킹 찰스 스파니엘 견종에서 선천성 
잔틴뇨증이 보고된 바 있지만, 잔틴 요로 결석은 개에게 

극히 드물게 나타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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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아연 220mg”이라는 라벨이 붙은 정제는 실제로 50mg의 아

연 성분을 함유하는 반면 “글루콘산아연 50mg”정제는 50mg의 

아연 성분을 함유한다(8).

구리 축적성 간질환

선천성 구리 축적성 간질환은 전형적으로 베들링턴 테리어 견

종에게 나타나는 질병으로 인간에게 발생하는 윌슨병(Wilson’s 

disease)과 같은 종류이다. 이 질환은 베들링턴 테리어 견종에

그림 5. 아연 반응성 피부염은 노던 브리드 그룹 견종에서 
흔히 나타나며, 눈 주위(a) 및 코와 주둥이 부근(b)의 

피부가 딱딱한 껍질처럼 변하거나 홍반이 생기는 등의 

임상증상으로 나타난다.

a b

서 상염색체 열성 유전자의 형태로 대물림 되어, 구리가 담즙으

로 배출되지 않고 간에 쌓이는 현상을 유발한다(9). 간 내 구리가 

고농도로 축적되면 독성을 띠며, 간질환의 발병과 진행을 촉진한

다. 브리딩 프로그램을 통해 베들링턴 테리어 견종에서 구리 축

적성 간질환이 많이 사라졌지만, 선천성 구리 축적성 간질환은 스

카이 테리어, 웨스트 하이랜드 화이트 테리어, 도베르만, 달마시

안, 라브라도 리트리버와 같은 견종에서도 관찰되고 있다. 생검 

상 만성 구리 축적성 간질환이 발견되었다면, 이것은 구리 축적이 

간질환의 원인이 된 것이라기보다는 간질환으로 인해 담즙을 통

한 구리의 배출이 감소한 결과로써 간 내 구리가 축적된 것이라는 

점을 염두해 두어야 한다(10).

반려견에게 간 질환이 있는 경우, 구리 축적이 (간 생검 분석을 통

해) 검출되었다면 성견에게 필요한 정상적인 최소 구리 섭취량보

다 낮은 농도로 구리가 함유된 음식을 제공하는 것이 필수적이다. 

고농도의 아연을 함유한 식이(kg 당 최소 200mg의 아연 함유 

식이(DM)) 또한 필요한데, 이는 상피세포 내에서 구리와 결합하

여 흡수를 억제하는 단백질인 메탈로티오닌(metallothionein)

을 아연이 활성화시키기 때문이다. 간 내 축적된 구리 농도가 특

히 높은 경우, 구리의 장내 흡수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구리 킬레

이터(예 : D-페니실라민 10 - 15mg/kg q12H PO)를 먹이에 

첨가한다. 마지막으로, 선택된 식단이 만성 간 질환을 관리하는

데 적합해야 하며 수의사는 임상 증상에 따라 급여 가능한 식이의 

단백질 및 지방 함량에 대하여 평가해야 한다.

항산화제로 작용하면서 간조직의 재생을 촉진하는 영양 성분의 

사용도 고려해야 한다. 대표적인 예는 밀크씨슬 추출물로, 특히 

S-아데노실 메티오닌(S-adenosyl-methionine, SAME, 

20mg/kg q24H), 우르소데옥시콜산(ursodeoxycholic 

acid, 15mg/kg q24H), 실리마린(silymarin, 치료 용량은 정

11



 
“ 아연 반응성 피부염은 선천적으로 
 나타날 수 있으며 알라스칸 말라뮤트와 
 시베리안 허스키 같은 노던 브리드 견종에서 
 주로 나타나지만, 다른 견종들에서도
 발병할 수 있습니다.”

Giacomo Biagi

 

그림 6. 시바 이누를 포함한 일부 노던 브리드 견종은 
아밀라아제를 생산할 수 없는 유전적 특성 때문에 전분을 

소화하는 능력이 낮다.

그림 7. 체코슬로바키안 울프독과 같은 몇몇 품종도 전분 
소화 기능 장애를 보인다.

  

동물의 경우 아이리시 세터 견종에서 나타나는 글루텐 장병증이 

널리 알려져 있는데(14), 선택적 교배를 통해 이제 많은 국가에서 

이 유전적 질환을 없앴거나 크게 줄였다.

글루텐 장병증은 조직학적으로 장융모가 위축된 정도에 따라 구

분되며, 고유판(lamina propria) 및 상피에 세포 침윤이 존재한

다. 장 내 구조의 변화로 인해 섬모성 경계 부위에서 효소의 활동

이 감소하는 등 다양한 문제가 발생한다. 이 유전성 질환을 가진 I

아이리시 세터 견종에게 글루텐이 함유된 먹이를 급여하면, 생후 

약 6개월부터 만성적인 설사, 체중 감소, 쇠약과 같은 전형적인 

흡수 장애의 임상 증상을 보일 수 있다. 밀 글루텐은 확실히 발병 

유발 인자이지만, 보리, 호밀, 귀리가 글루텐 장병증이 있는 개에

게 해롭다는 것은 확실하지 않다. 다만 이 모든 곡물류가 일반적

으로 인간에게 나타나는 셀리악병이 있는 환자에게는 해롭다. 식

이에서 글루텐을 제거하면 장내 상피에서 병변이 소실되고 임상 

징후도 호전되므로 이 방법이 해당 질환을 진단하고 치료하는 유

일하고도 안전한 방법이다(13).

최근 연구를 통해 2가지 다른 유형의 품종 소인 질환의 병인에 

있어 글루텐의 잠재적 역할이 알려졌다. 첫 번째로, 글루텐은 보

더 테리어에게 나타나는 소위 “간질성 경련 증후군(epileptoid 

cramping syndrome)”이라 불리는 증상에 있어 중요한 역할

을 하는 것으로 보인다. 이 증후군은 신경증상을 특징으로 하며, 

발작성 운동이상증을 동반하고 때로는 위장 장애와도 관련이 있

다(15). 이 질환은 유전성 글루텐 과민증으로부터 기인한다고 여

겨져 왔으며, 한 건 이상의 연구 결과에서 글루텐이 포함되지 않

은 식이를 급여하는 것이 해당 증상을 보이는 동물의 임상 징후

를 호전시킬 수 있다고 밝혀졌다. 두 번째로, 소프트 코트 휘튼 

테리어(17)에게 나타나는 단백소실성 장병증(protein-Losing 

enteropathy, PLE)과 단백소실성 신장병증(protein-los-

해지지 않았지만 4 - 8mg/kg q24H를 권장)과 같은 성분들

이 있다.

선천성 글루텐 불내증

“글루텐(gluten)”이란 밀 단백질인 글리아딘(gliadin)과 글루테

닌(glutenin)을 말한다. 밀 글리아딘은 보리, 호밀, 귀리와 같은 

다른 곡물에 포함된 프롤라민(prolamin)과 매우 유사하다. 사람

에서, 식이를 통해 섭취되는 글루텐은 세계 인구의 1%에게 발병

하는 만성 유전성 장병증인 셀리악병(celiac disease)을 유발

한다(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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견종 및 품종 소인 질병에 대한 지식은  수의사가 

매일 임상 현장에서 진료를 보는데 큰 도움이 되며 

해당 질환에 대해 더욱 빠르고 정확한 진단을 내릴 수 

있도록 해준다. 품종 소인이 있는 많은 질환들이 식이와 

관련이 있기 때문에 질병을 보다 잘 관리하기 위해서는 

식이요법이 필요하다.

결 론

sing nephropathy, PLN)에 있어 글루텐의 역할이 연구되었

는데, 해당 연구의 저자는 PLE와 PLN을 앓고 있는 개에서 글루

텐을 투여했을 때 혈액 내 글로불린 감소가 관찰되었다고 밝혔다. 

그러나 질병의 발병 기전과 관련된 다른 요소가 있으며, 이 견종

에게 진성 글루텐 불내증은 없는 것으로 결론지었다.

아밀라아제 결핍과 전분 소화

진화를 거듭하면서 혹은 (더 정확하게는) 가축화를 거침에 따라 

개는 전분을 소화시키는 능력을 가지게 되었다(18). 이는 개의 조

상인 늑대와의 차이점인데, 늑대는 전분을 소화시키지 못한다. 

한편, 전분 소화력이 모든 견종에게 동일하게 발달되지 않았다는 

것도 잘 알려진 사실인데, 일부 견종들, 특히 노던 브리드 계열은 

전분 소화력이 상당히 떨어지며, 고전분 식이를 하게 되면 무른 

변이나 설사를 보이면서 장병증이 발병한다. 최근 연구를 통해, 

시베리안 허스키, 알라스칸 말라뮤트, 아키타 이누, 시바 이누(그

림 6)와 같은 일부 노던 브리드 견종에서 전분 소화를 담당하는 

췌장 효소인 아밀라아제의 생산이 덜 효율적임이 밝혀졌다(19). 

이는 흔히 볼 수 있는 외분비성 췌장기능부전과는 별개라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 진화론적 선택 과정에서 노던 브리드 견종에게는 

전분이 중요한 에너지원이 아니었다는 가설이 제안된 바 있다. 전

분 소화에 있어 동일한 결함이 체코슬로바키안 울프독과 같은 몇

몇 다른 품종에도 존재하는 것으로 나타났지만(그림 7), 현재까

지 이를 과학적으로 입증한 연구는 없다. 전분 불내성을 보이는 

개는 전분이 함유되어 있지 않거나 소화시킬 수 있는 소량의 전분

만 함유된 먹이를 제공해야 한다.

기타 병인

견종에게 나타나는 선천성 질환 중 영양과 관련이 있는 많은 질환

들이 있지만, 지면 관계상 관련 질환에 대해 전부 설명할 수 없어 

간략하게 두 가지 정도만 언급하고자 한다.

첫째, 고중성지방혈증이 미니어처 슈나우저에게 나타난 것으로 

보고된 바 있으며(20) 중증의 고중성지방혈증을 가진 개가 췌장

염과 발작을 각각 또는 모두 나타낼 위험이 높아진다는 의견이 있

지만, 췌장염 및 발작장애와 고중성지방혈증 간의 관련성이 입증

되지는 않았다(21). 저지방식이와 더불어 생선 오일(혈청 중성지

방 수치를 감소시킬 수 있는 오메가-3 지방산의 공급원)이 풍부

하게 함유된 식이가 해당 질환을 앓고 있는 동물에게 권장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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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째, 비타민 B
12
, 즉 시아노코발라민(cyanocobalamin)의 장 

내 흡수 결함이 자이언트 슈나우저, 보더 콜리, 비글을 포함한 일

부 견종에서 관찰되었다(22). 이를 이머스룬트-그래스베크 증후

군(IGS)이라 불리며, 식욕이 감소하고 체중이 늘지 않으며 무기

력과 식사 후 불안감이 심해질 수 있다. 임상적으로 빈혈과 과도

한 단백뇨가 관찰된다. 치료법은 단순히 시아노코 발라민을 장기

간 투여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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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와 고양이에게 고품질의 영양을 제공하는 과정은 여러

단계를 거쳐야 한다. 그 과정은 과학적 관찰로부터 시작되

며, 연구 가설의 개발이 그 뒤를 잇고, 궁극적으로 새로운 

영양학적 해법을 담은 신규 제품 개발로 이어진다.  제품성 

평가는 개발 과정의 초석 일뿐만 아니라 지속적인 제품 모

니터링과 꾸준한 제품 개선 작업에도 중요하다.

북미 시장의 급성장과 함께 회사의 연구 역량을 확장하기 

위해 2014년 로얄캐닌은 오하이오주 Lewisburg에 위치

한 Pet Health and Nutrition Center(PHNC)를 인수

하였다. PHNC는 현재 Royal Canin 네트워크 내 두 곳

의 연구 단지 중 한 곳으로써 반려동물 영양 관련 연구 요

구에 대응하고 전문분야 내 연구 과제를 맡아 진행하면서 

Royal Canin의 연구 능력 향상에 기여하고 있다.

두 곳의 센터 모두 기호성, 소화율, 소변의 상대적 과포화

도(relative super saturation, RSS)와 같은 주요 제품

핵심 포인트

Lewisburg 센터의 주된 
목적은 Royal Canin 사료의 
기호성, 소화율 및 RSS를 
평가하고 개선하는 데 도움을 

주는 것이다.

1

Lewisburg 센터는 
피부 및 모질 건강, 활동성, 
면역, 노화와 같은 분야에 
전문화되어 있다.

2

LEWISBURG PET HEALTH 
AND NUTRITION CENTER

“ 알면 알수록, 알아야할 것이

 더 많아집니다... ” 

 Sally Perea는 Royal Canin의 

 세계적인 연구 시설 네트워크에 

 대한 최신 정보를 제공하면서, 

 반려동물을 위한 최고의 영양을 

 확인하는 임무를 지속하겠다는  

 회사의 사명을 강조하고 있다.

Sally Perea, 
DVM, MS, Dipl. ACVN, Lewisburg, Ohio, USA
Dr. Perea는 American College of Veterinary Nutrition의 인증을 받은 

수의 영양 전문가로 University of California, Davis(UCD)에서 DVM, 

MS 과정과 임상 영양학 레지던트 과정을 마치고 임상 조교수로 재직하였다. 

이 후 관련 업계에서 일 하였으며, 현재는 Royal Canin 연구개발 부서에서 근무 

중이다.

틀에 오르기와 같은 여가 활동 및 운동 기회를 제공하고 

최대의 자극이 제공되도록 특별히 설계된 넓은 방에서 

고양이들이 생활하고 있다.

Lewisburg 센터는 한적한 시골에 자리잡아 

이 곳에 사는 개들이 자유롭게 운동할 수 있는 

공간이 많다.

 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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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3
14 November 2018



“ 제품 성능 평가는 Royal Canin이 이룬 
 성공의 비결입니다. 새로운 제품 개발과 
 지속적인 모니터링, 그리고 기존 제품군의 
 개선 작업에 있어서 말이죠.”

Sally Perea

벵갈 고양이는 다양한 종을 대표하는 PHNC의 동물들 중 

또 하나의 독특한 묘종이다.

랙돌 고양이는 PHNC에 들어온 새로운 묘종 중 

하나로, Royal Canin이 종특이적 영양 요구도에 

대한 지식을 쌓는데 도움을 주고 있다.

 

의 성능 평가를 수행한다. 특히, PHNC는 피부 및 모질 건

강, 활동성, 면역, 노화와 같은 분야에 전문화되어 있다. 

이러한 보다 구체적인 전문 분야에 대한 지식을 통해 영양

학적 정밀도를 높이고 개별 반려동물의 요구에 맞는 제품

을 개발할 수 있다. 모든 연구는 건강한 동물만을 대상으

로 하며 비침습적으로 진행된다.

PHNC의 연구원들은 또한 프랑스 Aimargues의 Royal 

Canin 캠퍼스와 영국 Melton Mowbray의 WAL-

THAM 반려동물 영양센터의 전문가들과 함께, 세계적인 

수준의 깊이 있는 수의학 및 영양학 분야 연구를 진행한다. 

이렇게 넓은 협동적인 연구 네트워크가 동물 복지, 과학적 

방법, 혁신적인 사고, 및 궁극적으로 개와 고양이를 위한 

양질의 영양 제품 생산으로 이어지고 있다.

넓은 실외 반려견 전용 공원에서 매일 즐겁게 놀이하며 

운동하는 PHNC의 스탠다드 푸들(a)과 저먼 숏헤어 

포인터(b)의 모습.

  

 

a 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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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느 누구도 비타민에 대해 이해하기 쉬운 주제라고 말하지 못할 것이다. 비타민은 생명 유지에 있어 필수 

요소임에도, 비타민 과다 혹은 과소 섭취가 동물의 건강에 큰 영향을 끼칠 수 있다. 아래에서 Valerie 

Parker가 비타민D에 대한 명쾌한 해답을 제시할 것이다.

핵심 포인트

VITAMIN D  
IN CANINE HEALTH

1

비타민D 대사작용은
복잡하고 수많은

식이적 요소 및 호르몬
요소의 영향을 받는다.

2

사용된 방법에 따라, 
비타민D 대사산물 농도가
크게 달라질 수 있으며

실험실 간 결과를 비교할 수
없을 수도 있다.

3

식이를 통한
비타민D 섭취로는

개의 혈중 25(OH)D 농도를 
예측할 수 없다.

4

다양한 형태의 
비타민D 보충제가 시중에 
판매되고 있으나

어떤 형태가 대부분의
질환에 적합한 최선의 

형태인지는 명확하지 않다.

량이 National Research Council (NRC)이 설정한 안전 상

한선인 2.6μg(104IU)/kg(BW)0.75을 훨씬 상회하는 수준이라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

섭취된 비타민D는 간문맥계와 장의 림프관을 통해 간으로 운반

된다(그림 1). 이 과정에는 소화 효소, 카일로마이크론(chylo-

micron), 담즙산, 비타민D-결합 단백(VDBP) 및 트랜스칼시페

린(transcalciferin)이 필요하다. 간에서, 콜레칼시페롤은 25-

수산화효소(25-hydroxylase)에 의해 수산화되어 25(OH)

D(calcidiol 또는 calcifediol로도 알려짐)를 형성하며 혈액 내

에서 VDBP에 결합한다. 약 2~3주 간의 반감기를 가진 25(OH)

D는 체내 비타민 D 수치를 나타내는 가장 신뢰할 수있는 지표

로 간주된다.

25(OH)D는 이후 다시 (1α-수산화효소에 의해) 수산화되어 

1,25(OH)
2
D(칼시트리올로 알려져 있음)이 되는데 이는 자연

적으로 생성된 비타민D 대사산물 중 가장 유효한 성분이다. 

비타민D 수용체(VDR) 매개 기전을 통해 많은 표적 세포에 영

향을 미친다(그림 1). 칼시트리올(Calcitriol)은 비타민D
3
 나 

25(OH)D보다 훨씬 더 쉽게(약 500배) VDR와 결합한다. 이

러한 1,25(OH)
2
D의 활성화는 주로 신장에서 일어나지만 1α-

수산화효소가 방출되는 다른 조직에서도 일어난다. 개의 경우, 

VDR가 여러 조직, 특히 신장, 십이지장, 피부, 회장 및 비장에

서 발현됨이 확인되었다. 정확한 기전이 완전히 밝혀지지는 않

았지만, 1α-수산화효소의 활성은 칼슘, 부갑상선호르몬(PTH), 

비타민D 합성과 대사작용

비타민D의 생합성은 자외선에 노출됨으로써 7-디하이드로콜레

스테롤(7-dehydrocholesterol)이 프리비타민D
3
(previtamin 

D
3
)로 전환되면서 시작된다. 비타민D

3
의 합성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에는 자외선의 양과 질, 동물의 모질 유형 및 피부 색소가 

포함된다. 개는 인간 (및 많은 다른 종)과 달리 7-디하이드로

콜레스테롤-D7-환원 효소(7-dehydrocholesterol-∆7-

reductase)의 높은 활성도로 인해 피부에서 비타민D
3
를 합성할 

능력이 없다. 이러한 이유로, 개들은 영양 요구도를 충족시키기 

위해 비타민D를 식이로 보충해야한다. 비타민 D는 두 가지의 식

이 형태가 있는데, 전형적으로 동물성 식품에서 나오는 콜레칼시

페롤(cholecalciferol, 비타민D
3
)과 일반적으로 식물성 식품에

서 나오는 에르고칼시페롤(ergocalciferol, 비타민D
2
)이 있다.

비타민D는 시판 중인 다양한 재료(내장육이나 생선 기름)로 만

들어진 반려견용 식품과 콜레칼시페롤 보충제를 통해 제공되고 

있다. 현재 AAFCO1 가 권장하는 1000kcal 당 비타민D의 최

소 섭취량은 125IU이며 최대 섭취량은 750IU이다. 대부분의 시

판 중인 반려견용 식품에 함유된 콜레칼시페롤 농도는 개의 혈청 

25(OH)D 농도에 미치는 영향이 미미한 수준이지만, 충분히 많

은 양(최대 2700IU/kg)을 섭취한다면 개의 혈청 25(OH)D 농도

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1). 다만 수의사는 이러한 섭취

1   sso iation o  eri an eed ontro  ia 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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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성 신장질환에서 비타민D 수치와 영양관리와의 관계를 비롯한 영양학 관련 연구를 하고 있다.

1,25(OH)
2
D, 섬유아세포 성장인자23(FGF-23)의 혈청 농도 

및 Klotho 효소의 활성에 의해 엄격히 조절된다. 세포 내에서, 

1,25(OH)
2
D는 유전자의 전사와 발현을 촉진하거나 억제한다. 

25(OH)D와 1,25(OH)
2
D는 24-수산화효소를 통해 비활성화되

어 각각 24,25(OH)
2
D와 1,24,25-trihydroxyvitamin D가 되

고 다른 대사산물(25[OH]D-23,23 lactone)은 소변과 담즙을 

통해 배출된다.

비타민D의 역할

전통적으로 비타민D는 뼈-부갑상선-신장으로 이어지는 축을 

통해 칼슘과 인의 항상성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잘 알려져 있

다. 그러나 VDR이 발현되는 세포가 매우 다양하다는 점을 통해 

알 수 있듯이 비타민D는 신체 전반에 걸쳐 여러 가지 다양한 효과

를 나타낸다. 인체에서 VDR 활성화에 의해 유도되는 작용은 면

역 세포의 분화, 염증 및 단백뇨 감소, 인슐린 분비 증가 및 조혈

작용 강화를 포함한다.

비타민D 대사산물 측정

비타민D 대사산물에 대해 보편적으로 인정된 “정상적인” 참고치

는 없다. 실험실 결과 해석에 있어 어려움이 있는 부분적 이유는 

다양한 기술을 사용하여 대사산물을 측정한다는 사실과 관련이 

있다. 여기에는 액체 크로마토그래피 방법, 면역 분석 기술, 화

학발광 면역분석법, 방사면역측정법이 포함된다. 유의한 분석법 

간, 분석법 내, 실험실 간 측정치의 차이가 있을 수 있다. 표준 참

고 물질의 개발을 돕고 분석법 간의 차이를 조사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National Institute of Standards and Technolo-

gy (NIST), National Institutes of Health (NIH) 산하 Office 

of Dietary Supplements (ODS)에서 비타민 D 대사산물 품질 

보증 프로그램 (Vitamin D Metabolites Quality Assurance 

Program, VitDQAP)을 수립하였다. 비타민 D 대사산물 측정

의 비교 가능성이 이러한 품질 관리 노력을 통해 시간이 지남에 

따라 크게 개선되었다. 그러나 모든 연구들이 인간의 표본을 사

용하여 수행되었으며, 이러한 변수가 개나 고양이의 기질에 미치

는 영향과 결과 값의 비교 가능성은 알 수 없는 상태이다.2 액체 

크로마토그래피 분석법이 현재 가장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방법

이며 측정을 위한 표준 참고 기준(액체 크로마토그래피-텐덤 질

량분석 검출법)으로 남아있다. 가능하다면 보다 정확한 결과를 

얻기 위해서 Centers for Disease Control and Prevention 

(CDC)에서 운영하는 비타민 D 표준화 인증 프로그램 (Vitamin 

D Standardization-Certification Program, VDSCP) 및 

비타민 D 외부 품질 평가 제도 (Vitamin D External Quality 

Assessment Scheme, DEQAS)에서 인증을 받은 실험실을 

이용하는 것이 좋다.3

비타민D의 충분한 양은?

25(OH)D의 충분, 불충분 및 결핍을 정의하는 것은 논란의 여지

가 있다. 인체에서 비타민 D 결핍은 일반적으로 ＜ 20ng/mL로 

정의되며, 일반적으로 ＞ 30ng/mL을 충분한 양으로 본다. 앞

서 언급한 VDR의 다표현형발현(pleiotropic) 효과를 보려면 ＞ 

50 또는 ＞ 60ng/ml을 최적의 충분한 양으로 정의 하기도 한

다. 환자 정보(signalment), 질병, 사용된 분석 기술, 생리적 차

이 등 여러 변수가 참고치 및 치료 목표 범위에 영향을 미친다. 

때문에, 건강한 견종 모집단에 대한 비타민 D의 최적, 적절, 부

족 상태에 대한 합의가 모아지지 않은 상태이다. 건강한 개에게

서 광범위한 25(OH)D 농도가 보고되었으나 분석 방법과 테크닉

이 연구마다 다르다는 점이 중요하며, 따라서 보편적으로 받아들

여지는 “정상”  범위는 없다. 명백하게 건강한 개를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혈중 25(OH)D 농도는 9.5~249ng/mL로 매우 광

범위하였다(2).

각종 질환에서 나타나는 비타민D 
대사산물의 수치

신장병
급성 신부전, 만성 신장질환(CKD), 단백뇨를 보이는 신장질환을 

비롯한 여러 형태의 신장질환을 가진 개에서 비타민D 대사산물

을 측정한 결과, CKD가 있는 개는 대조군에 비해 25(OH)D 및 

1,25(OH)
2
D 농도가 낮았다(3-5). 대조군과 비교하여 25(OH)

D, 1,25(OH)
2
D, 24,25(OH)

2
D의 농도가 신장질환 3기인 개

에서 유의하게 감소하였다는 사실에 비추어볼 때(3,4), 비타민

D 대사산물은 국제 신장학회(International Renal Interest 

Society, IRIS) 기준에 따라 결정되는 신장질환 단계와 상관관

계가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그러나 다른 연구들에서는, 많은 개

의 25(OH)D 및 1,25(OH)
2
D 농도가 참고치 범위 내에 있었다

2 www.nist.gov/programs-projects/vitamin-d-metabolites-quality-
  assurance-program 3 see www.cdc.gov/labstandards/vdscp.html and www.deqas.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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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식이를 통한 섭취로 시작하여 간과 신장에서의 전환 과정을 거치는 비타민D 대사과정의 개요. 검은 선과 (+) 기호는 자극을 나타내고 빨간 선과 (-) 
기호는 부정적 피드백 또는 감소된 활동을 의미한다. 또한 인산염(Pi), 이온화 칼슘(Ca2+), FGF-23, Klotho, PTH의 영향이 나타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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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7). 이러한 결과에 대한 한가지 가능한 설명은 CKD의 초기 단

계인 개를 연구 대상에 포함시켜서일 수 있다. 또는, 상대적으로 

넓은 범위의 참고치를 적용하였거나 참고치를 도출하는데 사용

한 방법 때문에 비타민D 대사산물의 농도에서 유의미한 차이가 

관찰되지 않았을 수 있다.

CKD로 인해 속발성 부갑상선기능항진증과 CKD 유발 무기질 장

애 및 골질환이 나타날 수 있다(그림 2). 혈장 FGF-23 농도가 

CKD가 있는 개에서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고, FGF-23의 농

도는 25(OH)D, 1,25(OH)
2
D 및 24,25(OH)

2
D 농도와 음의 상

관 관계가 있는 것으로 밝혀졌으며, CKD를 가진 개의 생존율과

도 음의 상관관계를 보였다(4,8). 칼시트리올(Calcitriol) 치료는 

PTH 농도를 낮추고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 CKD 환자에게 

수십 년 동안 권장된 치료법이다. 그러나 다양한 형태의 비타민D 

보충제가 FGF-23 농도, Klotho 발현, 비타민D 보충, 삶의 질, 

신장 기능의 보전 및 생존에 영향을 미치는 방식을 확인하기 위해

서 추후 전향적인 대조군 임상 연구가 필요하다.

마지막으로, 급성 신부전이 있는 개에서 대조군과 비교하여 

25(OH)D 및 1,25(OH)
2
D 농도가 유의하게 낮다고 보고되었

지만, 급성 신부전이 있는 개의 대부분(7/10)은 참고치 이내의 

수치를 보였다(6). 이러한 결과는 급성 염증이나 중증의 질병에 

기인했을 가능성이 있고, 어쩌면 거짓 결과일 수도 있다. 한편, 

단백뇨를 보이는 개에서 대조군보다 25(OH)D, 1,25(OH)
2
D, 

24,25(OH)
2
D 농도가 유의하게 낮았다. 단백뇨와의 이러한 관

련성은 단백뇨를 보이는 인간 환자를 대상으로 한 연구를 통해 명

백히 확인된 바 있으며, 그래서 이러한 경우에 단백뇨를 줄이기 

위해 VDR 활성화제를 종종 처방한다.

식이를 통한 비타민D의 섭취 감소, 간 내 효소에 의한 콜레칼

시페롤에서 25(OH)D로의 전환 감소, 1α-수산화효소에 의한 

25(OH)D에서 1,25(OH)
2
D로의 활성화 감소, 25(OH)D 및 

1,25(OH)
2
D의 비활성화 증가를 비롯한 여러 가지 기전을 통해 

신장질환이 있는 경우 비타민D 대사가 저해된다. 단백뇨의 경

우, 몇가지 추가적으로 고려해야 할 잠재적 기전이 있는데, 바

로 소변을 통한 VDBP의 소실(VDBP와 결합한 25(OH)D 및 

1,25(OH)
2
D도 함께 소실) 및 근위세뇨관에서 megalin 발현 감

소로 인한 신장에서 25(OH)D의 세포내이입 감소이다. 또한, 염

증이 25(OH)D 농도를 감소시키는 역할을 할 수도 있다.

종양
인체 내 25(OH)D 농도 감소는 수많은 종양의 발생 위험성 증가와 

관련이 있으며, 1,25(OH)
2
D가 항종양제 역할을 한다는 것이 밝

혀졌다. 다양한 종양 환자견에서 순환하는 비타민D 대사산물의 

농도를 측정하였는데, 혈청 25(OH)D 농도가 종양, 혈복강, 피

부 비만세포종 및 림프종을 포함한 많은 신생물 조건(neoplastic 

condition)의 개에서 유의하게 낮았다. 종양에 의해 속발성으로 

비타민D 결핍증이 유발되는지, 아니면 비타민D 결핍증이 실질

적으로 종양을 유발하는 위험 인자인지는 명확하지 않다. 종양이 

있는 개는  자주 아플 수 밖에 없고, 이러한 상태가 식욕감소를 

불러 콜레칼시페롤 섭취를 줄일 뿐 아니라, 잠재적으로 콜레칼시

페롤의 장내 흡수도 감소하여 비타민D 결핍증이 유발될 가능성

이 있다. 또, 다양한 종양의 개에 대한  최근 연구에서 25(OH)D 

농도 변화가 칼슘 이온 농도에 의해 매개된다는 연구 결과가 제

그림 2. 상악골 비대를 보이는 5개월된 수컷 콜리(a). 
선천성 신장 이형성 및 그에 따른 신장의 속발성 부갑상선 

항진증, 즉 만성 신장질환-무기질 골질환(Chronic Kidney 

Disease-Mineral and Bone Disorder, CKD-MBD)

으로 인한 것이다. 상악골 검사에서 섬유성 골형성장애가 

나타났으며(b), 조직학적으로도 확진되었다. 두개골 방사선 

사진에서(c, d) 정상 치조골의 심각한 소실이 있었고, 

인접한 연조직이 심한 부종을 보이며 상악의 소구치와 대구치 

다수가 복외측으로(ventrolaterally) 전위된 상태로 치아가 

연조직에서 “떠다니는” 듯한 모습(부유형)을 보였다. 사후 

검사 결과, 선천성 신장 이형성 및 만성 신장질환에 의해 

속발성으로 나타난 부갑상선 과형성증으로 밝혀졌다(e).

a

c

d e

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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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된 바 있다(9).

고칼슘혈증이 있거나 있지 않은 림프종 개에서 혈청 1,25(OH)
2
D 

농도를 측정한 결과, 다양한 결과를 얻을 수 있었다. 항종양 작

용 관점에서, 칼시트리올은 생체외(in vitro)에서 골육종, 편평

세포암종, 전립선상피내암, 이행세포암종, 유선암, 비만세포종

양에 대해 항종양 작용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한 연구

를 통해 골육종, 연골육종과 같은 다양한 종양을 가진 개에서 시

스플라틴(cisplatin)과 칼시트리올을 병용 투여하였을 때 상승효

과(synergistic effect)가 있음이 밝혀졌다(10). 또 다른 연구에

서는, 칼시트리올 치료가 비만세포종양의 관해를 유도할 수 있었

지만 높은 독성(즉, 고칼슘혈증 및 질소혈증)이 관찰되어 임상시

험이 중단되었다(11).

원발성 부갑상선기능항진증
엄밀히 말하자면 원발성 부갑상선기능항진증 또한 앞선 종양 파

트에서 다루어야 하나, 여기에서 따로 다루는 이유는 악성 종양

과 구분하여 혼동을 피하기 위해서인데, 원발성 부갑상선기능항

진증이 있는 개의 대부분은 양성 부갑상선종이기 때문이다. 원발

성 부갑상선기능항진증이 있는 5마리 개의 혈청 25(OH)D 농도

가 모두 참고값의 한계 이내에 있었지만, 대조군과 비교할 때 유

의하게 낮았다(7). 원발성 부갑상선기능항진증이 있는 개의 혈청 

1,25(OH)
2
D 농도는 대조군에 비해 유의하게 높았으며, 5마리 

중 4마리에서는 1,25(OH)
2
D 농도가 참고치를 초과하였다(7). 

이 두 가지 연구 결과는 신장의 1α-hydroxylase 활성에 대한 

PTH의 상향조절(upregulating) 효과 때문일 수 있는데, 이것이 

1,25(OH)
2
D 합성을 증가시킨다. 

부갑상선종을 제거하기 위해 절제술을 시행한 원발성 부갑상

선항진증이 있는 개 10마리를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진단 시

점에는 대조군과 비교하여 낮은 25(OH)D 농도를 보인 반면, 

1,25(OH)
2
D 농도는 참고값 이내에 있었다. 부갑상선절제술 후 

칼슘 이온 농도는 최저였지만, 25(OH)D 농도는 초기 진단 시점

의 결과와 다를 바 없었고 환자견들의 평균 1,25(OH)
2
D는 이전

보다 낮았다(12).

전통적으로 원발성 부갑상선기능항진증은 PTH가 부적절하게 

고농도이면서 칼슘 이온 농도가 증가한 것을 토대로 진단이 이

루어진다. 혈중 25(OH)D의 농도는 (부갑상선에서 25(OH)D가 

1,25(OH)
2
D로 전환됨에 따라) 사람에서 PTH 합성 억제에 중요

한 조절 인자이다. 사람에서 PTH의 농도는 더 높으면서 동시에 

혈중 25(OH)D 농도는 더 낮다. 최근에 사람에서는 25(OH)D 

농도가 충분하거나 비타민D를 보충한 후 25(OH)D 농도가 정상

화된 후에만 원발성 부갑상선기능항진증을 진단하도록 권장되고 

있다. 원발성 부갑상선기능항진증의 정확한 진단을 위한 칼슘 이

온, PTH, 25(OH)D 농도에 대한 동시 평가(concurrent eva-

luation)의 중요성이 아직 수의학 분야에서는 연구되지 않았다.

위장관 질환
지용성 비타민의 흡수는 식이를 통한 지방의 적절한 섭취에 달려

있다. 흡수불량성 위장관 질환이 있는 경우, 비타민D 흡수에 부

정적 영향을 미치게 되며 궁극적으로 비타민D 결핍증을 유발할 

수 있다. 염증성 장질환(IBD) 및 단백소실성 장병증(PLE)을 보

이는 개를 대상으로 혈청 25(OH)D와 1,25(OH)
2
D 농도를 측정

한 결과, PLE 집단의 25(OH)D와 1,25(OH)
2
D 모두가 IBD 집

단과 건강한 집단보다 유의하게 낮게 나타났다(13,14). 또한, 낮

은 25(OH)D 농도는 십이지장 염증 및 사망과 유의한 상관관계

를 보였다(14-16).

저알부민혈증은 장병증으로 인한 VDBP의 소실로 비타민D 결

핍증을 유발할 수 있다. 또, 비타민D 결핍증이 비타민D의 면역 

반응 효과를 통해 장 내 단백 소실에 기여할 수도 있다. 비타민

D 수용체가 발현되지 않도록 유전자를 조작한 녹아웃 마우스

(vitamin D receptor–knockout mice)는 IBD 발병 가능성

이 높고, 이 마우스에게 비타민D 결핍 식이를 제공하면 비정상적 

대장 항균 작용으로 인해 장내 세균의 항상성이 손상되어 대장염

에 걸리기 쉬운 것으로 알려져 있다(17).

정형외과적 장애
골모세포와 연골세포는 1α-수산화효소와 VDR를 발현하지만 

비타민D가 뼈 성장과 무기질화에 직접적 혹은 간접적 역할을 하

는지에 대해서는 알려진 바가 없다. 구루병은 식이를 통한 비타민 

D, 칼슘, 인 섭취가 결핍되었을 때 혹은 비타민 D나 인의 대사과

정에 유전적 결함이 있을 때 전형적으로 나타나는 대사성 골질환

이다(그림 3). 가장 흔하게 나타나는 임상적 장애는 요골과 척골

같이 빠르게 자라는 뼈의 성장판이 넓어지는 것이다. 조직학적으

로 비대성 연골세포가 축적되어 두껍고 불규칙한 성장판을 만든

다. 비타민D의 보충 없이 육류 위주의 불균형한 식이를 제공받은 

반려동물의 경우 구루병보다는 섬유성 골형성장애가 발병할 가

능성이 높은데, 이는 영양학적 원인에 의한 부갑상선기능 항진으

로 인한 것이다. 식이로 인한 구루병 발병 동물의 치료에는 완전

하고 균형 잡힌 식이로의 전환이 필요하다.

인간에게 비타민D-의존성 구루병(VDDR)을 일으키는 2가지 상

염색체 열성 질환이 알려져 있는데, 그 중 제 I형 VDDR은 1α-

수산화효소를 암호화하는 유전자의 결함에 의한 것이며, 그 결

과 1,25(OH)
2
D 형성 시 25(OH)D가 부적절하게 활성화된다. 

 
“ 비타민D 항상성은 체내에서 복잡한 
 상호 작용을 통해 이루어지는 것이 
 특징이며, 그 조절 경로가 다양한 
 방식으로 저해될 수 있습니다. 
 비타민D 대사산물의 농도 감소와 
 관련 있는 질병도 다양하지만, 
 농도 증가와 관련 있는 질병도 많습니다.”

Valerie J. Park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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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로 인해 25(OH)D 농도는 참고치 이내이지만 1,25(OH)
2
D 

농도는 낮아진다. 제 II형 VDDR은 VDR 유전자의 결함으로 

인해 발생하는데, 저칼륨혈증, 속발성 부갑상선기능항진증, 고

농도의 혈중 1,25(OH)
2
D를 유발한다. 개에서 발생한 두 종류

의 VDDR 증례가 보고되었다(18,19). 제 I형 VDDR의 치료

는 1,25(OH)
2
D를 보충해 주는 것인데, 고용량의 1,25(OH)

2
D 

및 칼슘을 필요로 하는 제 II형 VDDR보다 양호한 예후를 갖

는다. 인간에게 발생한 대부분의 돌연변이 유전자는 고용량

의 1,25(OH)
2
D에도 더 이상 반응하지 않는 VDR 결함을 초

래할 수 있다. 일부 유아의 경우, 결함이 있는 VDR이 가지는 

1,25(OH)
2
D에 대한 결합력을 웃도는 고용량의 1,25(OH)

2
D로 

VDDR을 치료할 수 있다.

심혈관계 질환
비타민D는 심장질환의 병태생리적 과정에서 중요한 역할을 한

다. 심근세포는 VDR과 칼시트리올 의존성 칼슘 결합 단백을 발

현한다. 인간에게서 비타민D 결핍증은 심근경색 및 심혈관질

환 발병률 증가와 관련이 있다. 인간에서 비타민D 수치와 고혈

압이 부정적 상관관계를 나타낸다고 알려져 있지만, 46건의 임

상시험에 대한 메타 분석 결과, 비타민D 보충제가 혈압을 낮추

는데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사실이 밝혀졌다(20). 개

를 대상으로 한 고혈압과 비타민D와의 관계에 관한 연구는 아

직 수행되지 않았다.

개를 대상으로 비타민D와 심장질환 간의 관계는 연구된 바 있

다. 선천성 심부전을 가진 31마리의 개를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평균 혈청 25(OH)D 농도가 건강한 대조군에 비하여 20% 가량 

낮게 나타났다(21). 또 다른 연구에서는 B2, C, D 단계(Ame-

rican College of Veterinary Internal Medicine의 기준)의 

만성 심장판막증 개의 혈청 25(OH)D 농도가 B1 단계의 만성 심

장판막증(즉, 심장 형태의 변화가 없는) 개에 비하여 유의하게 낮

은 것으로 나타났다. 혈청 25(OH)D 농도는 좌심실 및 좌심방의 

크기와 유의한 상관관계를 나타내었다(22). 다른 질환과 마찬가

지로, 혈청 25(OH)D 농도 감소는 식이를 통한 섭취 감소와 염

증 증가와 관련이 있을 수 있다. 인간의 CKD에서 FGF-23 및 

Klotho가 모두 심혈관질환(예: 죽상동맥경화증, 혈관 경화, 좌

심실 비대)과 관련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수의학 분야에서는 

심혈관 질환과 관련하여 FGF-23 또는 Klotho 농도를 평가하

는 연구는 수행되지 않았다.

염증성 질환
대부분의 백혈구가 VDR을 발현하므로 비타민D는 염증 및 면역

과 관련이 있다. 혈청 25(OH)D는 역으로 작용하는 급성기 반응

물질로(negative acute-phase reactant) 인체에서 C-반

응성 단백(CRP)과 같은 염증표지자와 역의 관계에 있다. 또한, 

25(OH)D와 1,25(OH)
2
D는 인터루킨-6와 종양괴사인자-α의 

생성을 억제하여 염증을 조절한다. 고농도의 CRP를 보이는 썰

매견이 격한 달리기 후에 더 높은 25(OH)D 농도를 보였던 것

으로 나타났다(23). 종양이 있는 개를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는 

25(OH)D와 CRP 농도 간의 상관관계는 없다고 밝혀졌다(2). 

백혈구 수에 대한 연구에서는, 만성 장병증이 있는 개에서 혈청 

25(OH)D 농도가 호중구 수, 단핵구 수, 인터루킨-2, 인터루

킨-8 농도와 유의한 음의 상관관계를 보였다(15).

 

그림 3. 약 1세로 추정되는 어린 개의 우외측 골반과 
요골/척골 방사선 사진. 요골, 척골 및 경골 성장판이 

컵 모양으로 벌어진 모습(flaring)으로 넓어지는 팽창성을 

보이며, 광범위 골감소증이 있다. 이러한 결과는 구루병과 

소견이 일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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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원인
개에서 발생하는 일부 감염성 질환에 대한 연구에서 혈청 25(OH)

D 농도가 측정되었다. 종양성 및 비종양성 식도충증(spirocer-

cosis)의 개에서 25(OH)D 농도가 정상견보다 유의하게 낮게 측

정되었다. 또, 종양성 식도충증이 있는 개의 25(OH)D 농도가 

비종양성인 개보다 유의하게 낮게 나타났다(24). 개에서  육아

종증은 고칼슘혈증을 유발할 수 있다. 이에 대해서 기존에는 주

로 칼시트리올 생성 조절곤란으로 인한 것이라 이해하였으나(즉, 

1,25(OH)
2
D 생성 증가), 인간과 개 모두에게서 고칼슘혈증이 칼

시트리올이 아닌 PTH-관련 펩타이드에 기인하는 육아종증이 

있음이 밝혀졌다.

마지막으로, 급성 다발신경근신경염(acute polyradiculo-

neuritis)이 있는 개는 특발성 간질이 있는 개보다 25(OH)D 농

도가 낮게 나타났으나(25), 그 통계적 유의성은 알 수 없었다.

사망률과 죽음

인간에게서 낮은 혈청 25(OH)D 농도가 더 높은 사망률과 관련

이 있었고, 입원한 중증 개의 30일 사망률을 혈청 25(OH)D 수

치로 예측할 수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26). 만성 장병증이 있는 

개에서 진단 시점의 혈청 25(OH)D 농도는 사망률에 대한 중요한 

예측 인자였다. 그러나 낮은 25(OH)D 농도가 사망률에 구체적

인 영향을 미치는지, 아니면 염증 반응 증가 및 더 심각한 수준의 

기저질환으로 인해 그 결과로써 25(OH)D 농도가 낮게 나타나는 

것인지는 아직 알 수 없는 상태이다.

비타민D 보충제와 중독증

수많은 연구를 통해 다양한 질병을 앓고 있는 개에서 비타민D 

대사산물 농도가 감소한 것이 확인되었지만, 이들에게 비타민D

나 비타민D 대사산물을 함유한 보충제를 투여해야 할지, 만일 

투여한다고 하면 어떤 방식으로 투여해야 할지에  대해서는 결

정된 바가 없다. 가능한 선택지로는 비타민D
2
(ergocalciferol), 

비타민D
3
(cholecalciferol), 칼시디올(calcidiol), 칼시트리올

(calcitriol)과, 파리칼시톨(paricalcitol)과 같은 기타 VDR 활

성화제가 있다.

개의 아토피성 피부염에 대한 한 전향적 연구에서, 소양증과 병

변지수가 콜레칼시페롤 섭취를 통해 개선되었다(1). 최소한의 독

성이 관찰되었지만 극도로 높은 용량(1400IU/kg, AAFCO와 

NRC 권장치보다 높음)이 혈청 25(OH)D 농도 및 임상 징후에 

영향을 미치기 위해 필요했다. 최근 인의에서는 중증 CKD 환자

의 치료를 위해 25(OH)D의 변형 방출형 약물이 승인되었다.4 개

에게도 25(OH)D를 투여하면 콜레칼시페롤보다 혈청 25(OH)D 

농도가 더 빠르고 효율적으로 증가하지만, 적절한 용량에 대한 권

장사항을 명확하게 하기 위한 추가적 연구가 요구된다.

비타민D나 25(OH)D의 보충적 투여의 목표는 혈청 25(OH)D 농

도를 증가시키고 질병 관리와 관련된 결과를 개선하기 위한 것 

(예: 소양증 감소, 생존률 증가, 수명 연장)이어야만 한다. 보충된 

비타민D의 형태, 제품의 반감기 및 잠재적 독성이 다양할 수 있

으므로 주의를 기울여야하며, 치료 목적으로 비타민D를 투여받

은 동물을 면밀히 관찰해야 한다. 일반적으로 고칼슘혈증 발병과 

그에 따른 급성 신장 손상 및 연부조직 무기질 침착에 대한 위험이 

발견되면 비타민D 중독증으로 진단한다. 비타민D 중독증의 결

과로써 나타나는 고칼슘혈증은 비교적 최근에 발견되었다. 친유

성(lipophilicity), VDBP에 대한 비타민D 대사산물의 결합력, 

대사산물의 합성 및 분해 속도를 비롯한 몇 가지 요소가 비타민D 

중독증에 영향을 미친다. 비타민D는 지용성이기 때문에 전신에 

걸쳐 약 2개월간의 긴 반감기를 갖는다. 25(OH)D의 반감기는 약 

2-3주, 1,25(OH)
2
D의 반감기는 약 4-6시간이다.

사람에서 고칼슘혈증을 유발하는 비타민D 중독증은 혈청 

25(OH)D 농도가 100-150ng/mL를 초과할 때 발생한다고 여

겨진다. 쥐, 소, 돼지, 토끼, 개, 말 등 다양한 동물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고칼슘혈증과 관련이 있는 혈장 25(OH)D 농도가 

150ng/mL를 초과한다고 밝혔다. 개에서 발생하는 가장 흔한 

형태의 비타민D 중독증은 콜레칼시페롤이 들어있는 쥐약을 섭취

한 경우와(그림 4) 칼시트리올이나 그 비슷한 종류(calcipotriol/

calcipotriene)를 함유한 피부에 바르는 크림류를 섭취한 경우 

나타난다. 때때로, 시판되는 사료 중 영양 조합이 잘못 구성된 

사료를 급여한 경우 비타민D 중독증이 유발될 수도 있다. 의인

성 중독증은, 일반적으로 1,25(OH)
2
D의 농도 측정을 통해 확

인되는데, 신장성 속발성 부갑상선기능항진증과 원발성 부갑상

선기능저하증, PLE, 원발성 부갑상선기능항진증의 수술 전후

에 치료 관리를 위해 칼시트리올을 보충적으로 제공한 경우에 

유발될 수 있다.

비타민D 중독증인 경우 고칼슘혈증이 발생하기 전에 고칼슘뇨증

이 발생한다는 점에 유의해야 하며, 이로 인해 칼슘 함유 요로결

그림 4. 개들이 먹이를 찾으러 다니다가 콜레칼시페롤이 
들어있는 쥐약을 먹게 되면 비타민D 중독증이 나타날 수 

있다.

 

4 Rayaldee, OPKO Healthy Inc, Miami, F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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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성 위장관질환이 있는 개에게 제공되는 전문 펫푸드 회사들의 다양한 옵션들에 대해 매우 당황스러울 

수 있으며, 수의사들은 장질환에 효과적이라는 주장에 근접한 제품을 선택하려는 유혹을 받을 수 있다. 

다음에서 Adam Rudinsky가 수의사들의 선택에 도움이 될만한 몇가지 포인트들을 짚어주고자 한다.

DIETARY CONSIDERATIONS 
FOR DOGS WITH CHRONIC 
ENTEROPATHIES

확진을 내리는 데는 환자 요인을 평가하고, 표적 진단 검사방법(예

를 들면, 임상병리검사, 분변검사, 분자진단검사, 영상기법(그림 
서론

만성 장병증(Chronic enteropathy, CE)은 수의학 분야에서 

제대로 개념이 정립되어 있지 않은 용어이다. 가장 기본적인 정의

로써 만성 장병증이라는 용어는 만성적인 특징을 가진 모든 위장

관계(gastrointestinal, GI) 질환을 아우른다. “만성” 질환이라

는 명칭은 각 동물의 병력 및 임상 증상에 대한 철저한 평가를 통

해 개별적으로 결정되어야 한다(그림 1). 만성으로 분류되려면 해

당 징후가 최소 10일에서 14일간 지속되어야 한다. GI 질환에 대

한 급·만성 구분은 진단적 관점 및 치료적 관점에서 중요하다. 본 

칼럼에서는 만성 GI 질환을 다루고 있으며, 급성 GI 질환 및 이

와 관련된 식이 관리에 반드시 적용되지는 않는다. 또한 만성 CE

의 광범위한 정의에는 본질적으로 모든 만성 GI 질환이 포함되는

데, 이러한 만성 GI 질환은 염증성, 자가면역성, 대사이상, 신생

물 및 감염 등의 병인에 의해 유발된다.

식이요법과 의학적 치료법이 모두 목표하는 바를 이루려면, 수

의사가 정확한 진단을 내리고 만성 장병증의 원인을 규명하는 것

이 필수적이다.  

그림 1. 설사는 만성 장병증의 기본적인 징후이나, 설사 
유발 요인은 염증, 자가 면역, 대사이상, 신생물, 감염 등을 

비롯하여 다양하다.

핵심 포인트

1 2

예를 들어 저지방식이 같이 
치료 분류에 따라 식이의 구성 
성분이 근본적으로 다를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식이들을 상호
교환적으로 적용할 수 없다.

3

몇몇 식이들은 여러 부류의 
치료에 적용될 수 있고 
치료 반응을 잠재적으로 
극대화하기 위해 수의사가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다.

4

특발성 만성 장병증을 
가진 많은 개들에게 

식이 관리가 효과적일 수 있다. 
그러나 효과적인 치료를 위해서
환자, 이용 가능한 식이의 범위, 

질병 진행과정에 대한 
이해가 수반되어야 한다.

오염 물질과 다양한 
가공 공정으로 인해 수의사의

처방 없이 시중에서 구입할 수 있는 
사료는 위장관질환의 치료를 위해 
제조되고 설계된 수의학적 
식이 요법에 대한
대안이 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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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쳤으며 Ohio State로 돌아와 내과 전문의와 석사 학위 통합 레지던트 과정을 마쳤다. 현재 내과 

전문의 교수직을 맡아 위장병학, 췌장학 및 간장학에 대한 전문적인 관심과 임상적 관점을 가지고 

임상적으로 적용 가능한 연구를 수행하고 있다. 그는 교육자로써 여러 상을 수상하였으며, 병원에서 

우수직원상도 수상하였다.

2) 및 GI 생검)을 활용하고, 증례별로 치료를 해가면서 경과를 

보는 과정(therapeutic trial)이 필요하다. 환자 평가 시 주요 목

표 중 하나는 전신성, 감염성, 종양성 질환을 제외해야 하는 것

인데, 이러한 질환은 음식물에 반응하는 CE와는 임상적으로 큰 

차이를 보이며 식이 관리와 함께 혹은 식이 관리와 별도로 특별

한 치료가 필요하다.

위장관질환을 가진 개를 위한
식이 범주의 이해

GI 질환의 치료에 활용할 수 있는 다양한 식이요법에 대해 이해한

다면, 이는 CE 증례에 대한 식이치료를 적절하게 수행할 수 있는 

첫번째 단계가 될 것이다.   

그림 2. 만성 장질환이 있는 개를 평가할 때 초음파 스캔과 같은 영상 기법이 유용 할 수 있다.

 

“단 하나로 모든 것을 만족시키는” 접근법은 없다. 각각의 식이 

범주가 특정 질환의 증후군과 상황에 따라 적합하게 구성되었고, 

타 질환에는 권장되지 않는다. 특정 식이를 적절히 활용하는 전

략은 치료적 도구로써 식이요법을 성공적으로 적용하는데 필수

적이다. 개에게서 발생한 CE는 대부분 식이요법에 의해 효과적

으로 관리될 수 있으므로, 장기적으로 항생제를 사용함으로써 발

생할 수 있는 위장관 세균총 변화와 같은 문제 혹은 면역조절약물

을 사용함으로써 발생할 수 있는 면역상태 변화 및 감염의 위험과 

같은 문제를 피할 수 있다. 수의사는 식이를 선택을 할 때 항상 3

가지 사항 즉, (I) 식이 이력, (II) 식이 전략 및 (III) 진단(그림 3)을 

고려해야 한다. GI 질환이 있는 개의 치료를 위해서 가장 일반적

으로 사용되는 식이 형태에는 소화용이식, 성분제한식, 가수분

해식, 저지방식, 섬유소강화식이 있으며(그림 4), 다양한 펫푸드 

회사를 통해 통해 쉽게 구입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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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자에게 적용할 수 있는 식이요법이 속하는 범주를 확인하려면 

제조업체가 제공한 정보와 개별 환자의 완전한 식이 이력을 기반

으로 하는 것이 최선이다. 시판 중인 GI 식이 중 환자에게 적용

할 수 있는 식이 범주와 가장 중복되는 부분이 많으면서 여러 가

지 요구 사항을 동시에 충족하는 제품을 선택하는 것이 수의사가 

택할 수 있는 가장 유용한 방법이다. 수의사가 시판 중인 다양한 

식이의 영양 성분이 시간이 지남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을 인식

하는 것 또한 중요하다. 처방된 식이가 환자의 영양 요구를 충족

시키는지 확인하기 위해 적어도 일 년에 한 번은 최신 제품에 대

한 영양 정보를 평가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같은 범주에 포함된

다 해도 모든 식이(예를 들어, 쉽게 소화할 수 있는 모든 식이)는 

서로 다르다. 우선 영양 성분이 동일하지 않은 경우가 많으며 상

호 교환적으로 사용되는 경우 개별 동물에 따라 다른 효과를 나

타낼 수 있다.

소화용이식
소화용이식은 GI 질환을 가진 개를 위해 판매되는 사료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고 있으며 일반적으로 급성 GI 질병에서 자주 사용

된다. 현재까지 업계에서는 무엇이 “고도로 소화를 용이하게 하

는가”에 관해, 즉, 소화율을 계산하는 가장 적절하고 일관된 방법

에 대한 정의가 합의되지 않았다. 결과적으로, 좋은 평판을 받는 

펫푸드 회사가 제조한 수의사 처방식 중 소화용이식이라고 명명

된 제품을 활용하는 것이 최선이다. 대다수의 처방식 제품 안내에

서 해당 제품의 구체적인 소화 용이성 정보가 없기 때문에 수의사

가 소화용이식 처방을 고려할 때는 제품에 붙은 소화용이식이라

는 라벨을 믿고 선택하는 수 밖에 없다. 간혹 소화 용이성 정보를 

제공하는 제품들의 경우를 참고해보면, 소화용이식 범주의 식이

는 일반적으로 3대 주영양소(즉, 지방, 단백질, 탄수화물)에 대하

여 약 90%의 소화율을 보인다고 한다. 사용된 재료, 가공 과정, 

섭취하는 특정 동물의 소화 생리, 위장관내 세균총, 화학적 분해

작용 및 항영양소적 특징을 가진 구성 성분 등 여러 요인이 사료

의 소화율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1). 이러한 요인 중 많은 부분이 

식이 자체와는 별개의 요인이며, 개별 사료가 개별 동물에게서 어

떻게 소화되는지에 영향을 미친다.

성분제한식 및 가수분해식
성분제한식과 가수분해식의 2가지 식이 범주는 소화기 내과에

서 소화용이식 다음으로 가장 일반적으로 사용되며, 만성 GI 질

환의 경우에 자주 사용된다. 성분제한식은 처음에는 식품 알레

르기 반응으로 피부과 증상을 나타내는 환자를 위해 판매되었는

데(2), 이 식이는 환자가 알레르기 반응을 보이는 성분은 제외하

면서도 균형 잡힌 영양을 제공한다. 그러나 CE에서 식품 불내성

은 일반적인 식품 알레르기보다 훨씬 더 높게 나타난다. 식품 알

레르기는 항상 면역학적 반응이지만, 식품 불내성은 복잡한 기전

을 통해 발생할 수 있다. 식품 불내성이 있는 동물의 경우, 식이

에서 문제가 되는 성분을 완전히 없애거나, 위장관에서 식이에 의

한 전반적인 항원 부하를 제한함으로써 효과적일 수 있다.  다만 

이러한 이론적 기전 중 어떤 것이 개별 환자에게서 효과가 있을지

는 분명하지 않다.

따라서, 성분제한식을 선택할 때, 성분표를 확인하여 단일 탄수

화물과 단일 단백질 공급원으로 구성된 식이를 선택하는 것이 바

람직하며 이상적으로는 탄수화물과 단백질 공급원이 모두 환자

에게 새로운 것이어야 한다. 적합한 성분제한식을 구성하기 위해

그림 3. 식이 관리의 성공은 3가지 주요 요인의 관계에 달려있다. 
수의사가 반드시 평가해야 할 것들이 있는데 바로 다음과 같다:  

(I) 환자의 식이 이력, (II) 환자에게 적용 가능한 식이요법 전략, 

(III) 치료할 질병. 각각의 증례에서 이 세 가지 주요 요인을 평가한 

후에 비로소 구체적인 식이요법적 접근법을 도출할 수 있다.

그림 4. 시중에는 위장관질환 환자를 위한 다양한 식이 
전략들이 있다. 위 그림의 5가지가 가장 흔히 활용되는 

식이인데, (I) 저지방식 (II) 섬유소강화식 (III) 소화용이식 

(IV) 성분제한식 (V) 가수분해식이 있다. 각 식이 범주는 

만성 장병증을 앓고 있는 동물에게 가장 유용하게 작용할 수 

있는 구체적인 목표를 가지고 활용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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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철저하고 정확한 식이 이력을 확보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그

림 5). 또한 성분제한식의 경우, 수의사 처방식이 아닌 시판용 사

료에는 제품 정보에 표시되지 않은 성분이 들어 있을 수 있으므로 

사용을 권장하지 않는다(3)는 점을 보호자에게 강조해야 한다. 

가수분해식은 알레르기성 및 항원성을 감소시키기 위해 단백질 

구조를 변경한 가공된 사료이다(4). 가수분해가 철저하게 이루어

진 사료는 알레르기를 관리하는데 효과적이다. 그러나 사료가 가

수분해되는 정도는 제조 공정에 따라 다를 수 있으며 일부 시판용 

사료의 경우 가수분해 가공이 완전하지 못해 여전히 알레르기를 

유발하고 항원 잠재성이 있을 수 있다. 이 때문에 모든 경우에 포

괄적인 식이 이력 기록의 필요성이 강조된다. 시판용 가수분해 식

이는 모두 서로 다른 단백질(및 기타 주영양소 공급원)을 함유하

고 있기 때문에, 식품 알레르기로 인해 가수분해 식이를 급여할 

경우, 성분 제한 식이와 마찬가지로 단백질 공급원을 평가해야 한

다. 이 식이의 다른 유용한 구성요소인 매우 소화가 잘되는 성분

들과 섬유소 함량의 감소는 개별 환자에게 추가적인 이점이나 단

점을 제공 할 수 있는데, 이러한 특성들은 그 식이에 사용된 가공 

기술과 연관되어 있다. 때때로 식이와 관련된 기호성 및 부작용에 

대한 우려는 인간에게서는 종종 볼 수 있지만, 개에 대한 연구에

서는 거의 없거나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 

저지방 섬유소 강화식
시판용 GI 처방식의 마지막 범주는 치료 목적으로 주영양소의 함

유량을 변경한 식이이다. 이 식이는 대개 지방 함량이 적거나 식

이 섬유가 풍부하다.

지방 성분은 개의 GI 질환 관리에 중요한 요소로 확인되었다

(5,6). 식이 지방을 잘 소화하지 못하면, 분비성 설사 혹은 삼투

성 설사를 야기할 수 있다(7). 지방 반응성 질환이 있는 것으로 의

심되는 환자의 경우에는, 수의학적 저지방 치료식 범위(100kcal 

당 1.7 - 2.6g) 이내의 지방을 함유한 식이를 추천한다. 이러한 

정보는 사료의 제품 안내서에서 쉽게 확인할 수 있지만, “저지방” 

식이를 구성하는 성분이 무엇인지 또는 개별 환자에게 어떤 수준

의 제한적 지방 섭취가 유익한지에 대한 정의를 내릴 수 없다는 점

에 유의해야 한다.

섬유소는 여러 가지 이유와 치료적 지표로써 식이에 첨가되며, 

섬유소의 유형과 출처는 환자에게 나타나는 효과에 영향을 미친

다. 총 식이섬유(total dietary fiber)가 조섬유(crude fiber)보

다 훨씬 더 유익한 정보를 담고 있는 용어이며 일반적으로 사용

된다(8).  조섬유라는 용어는 사료 내 용해성 섬유소에 대한 정

보는 나타내지 않기 때문에 수의사가 식이요법이 의도된 기대치

를 충족시키는지 여부를 결정할 수 있도록 안내하는 정보로서는 

유용성이 적다. 용해성 및 불용해성 섬유소는 장 운동성 및 위장

관 내용물의 통과에 긍정적인 변화를 줄 뿐만 아니라 발효, 휘발

성 지방산 생산, 장세포 건강에 대한 이점, 정상 세균총 증가 등

에도 관여한다.

일반적인 개의 만성 장병증에 대한 
영양학적 관리

식품 불내성
염증성 장질환(Inflammatory bowel disease, IBD)은 위장

관이 유전, 미생물, 면역계 및 환경 등의 요인에 대한 비정상적

인 반응을 나타내며, 이와 함께 전형적인 임상 증상인 설사가 나

타나는 복합 질환이다. 이러한 경우는 대부분 식품반응성 설사

(food responsive diarrhea, FRD)를 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

다. 흥미롭게도 IBD가 있는 개의 2/3가 경험적 식이요법을 체계

적으로 적용하였을 때 영양 관리에 반응하였다(9,10). 이러한 개

들에게 가장 자주 적용되는 식이요법 전략은 가수분해식 또는 성

분제한식을 급여하는 것이다. 초기 증례 보고서와 학술발표 논문

(published proceedings)을 통해 이러한 식이요법 전략에 대

한 근거가 뒷받침되긴 하였지만, 성분제한식의 효능을 조사한 대

규모 연구는 3편이 있고, 가수분해식의 영향을 조사한 대규모 연

구는 3편이 있을 뿐이다(9,11-14).

그림 5. 수의사가 적합한 성분제한식을 구성하기 위해서 
철저하고 정확한 식이 이력을 확보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 ‘단 하나로 모든 것을 만족시키는’ 접근법은 
 없습니다. 식이요법이 치료적 도구로써 
 성공적이기 위해서는 구체적인 식이요법 
 전략의 적절한 실행이 반드시 이루어져야 
 합니다.”

Adam J. Rudinsk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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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분제한식에 관한 대규모 연구는 131마리의 식품반응성 설사

(FRD) 증상이 있는 개에 대한 후향연구였는데, 그중 73마리가 

성분제한식에 반응을 보였다(9). 식이의 선택이 통제되지 않았으

며, 수의사, 보호자 또는 동물의 선호도에 의해 식이 선택이 잠재

적으로 영향을 받았지만, 이 연구는 대규모 동물 집단에서 식이 

개념을 입증하는 좋은 후향적 자료이다. 두 번째 대규모 연구로는 

65마리의 개를 대상으로, 10일간 성분제한식 실험을 수행하였

는데(11), 여기서 60%의 반응률이 관찰되었다. 이 연구에서 식

이요법 반응률이 다른 식이요법과 비교되지 않았지만, 다른 연구

에서 보고된 일반적인 식이요법 반응률과 유사하였다. 마지막 연

구는 성분제한식에 반응을 보인 개의 집단에 관한 보고이다(12). 

프로바이오틱스의 효과를 조사하기 위해 임상 실험이 시도되었

지만, 주목할 만한 임상적 개선은 프로바이오틱스가 아니라 식이

에 기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앞서 인용한 131마리의 FRD가 있는 개에 대한 대한 후향적 연구

에서 가수분해 식이는 58마리의 사례에서 성공적이었으며, 이로

써 앞서 말한 바와 같이 대규모 집단에서 식이 개념을 입증하였다

(9). 두 번째로 인용하였던 전향적 연구에서는 소화용이식 혹은 

가수 분해 단백 식이를 급여한 개 26마리를 조사하였다(13). 이 

개들은 연구 대상이 된 이후 최대 3년 동안 지속적인 반응을 보였

다. 두 집단 모두에서 식이요법이 3개월간 진행된 시점에 약 90%

의 대상자에게서 임상 징후가 조절되었다. 장기간, 가수분해식으

로 식이요법을 한 개만이 연구의 첫 해 동안 완화 상태를 유지하였

다. 소화용이식을 급여한 개는 6개월에 28%의 조절율을 보였으

며 12개월에 12%의 조절율을 보였으므로 가수분해식에 대한 장

기간의 반응이 더 강력했음을 알 수 있다. 마지막 연구는 가수분

해식을 급여했을 때 반응을 보였던 개의 집단에 대한 보고였으며,  

해당 식이요법이 GI 조직병리에 미치는 영향도 조사하였다(14).

요컨대, 현재까지 발표된 연구 자료에 의하면 성분제한식 및 가

수분해식이 FRD관리의 주요 전략이 되어야 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소화용이식에 잠재적인 이점이 있을 수 있지만, 이 방법이 

유용한지 결정하기 위해서는 더 많은 연구가 필요할 것이다. 어떤 

식이 유형이 최선인가라는 질문에 대한 대답은 아직 알 수 없다. 

최근 비공식적인 설문 조사에서 수의사에게 FRD 치료에서 가장 

처음 선택할 식이요법 전략으로 가수분해식과 성분제한식 중 어

떤 것을 선호할지에 대하여 질문하였다. 결과는 혼합되어 있었다. 

 
“식이요법과 의학적 치료법이 모두 
 목표하는 바를 이루려면, 
 정확한 진단을 내리고 만성 장병증의
 원인을 규명하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Adam J. Rudinsky

즉, 60%의 응답자가 가수분해식을 첫 번째 전략으로 선택하고, 

나머지 응답자는 성분제한식을 선택했다. 아쉽게도, 개를 대상으

로 한 대조군 비교 연구를 통해 한 가지 식이요법이 다른 식이 요

법보다 유익한지를 결정하는 연구 문헌이 부족한 실정이다. 또한 

FRD가 있는 개의 일부는 한가지 유형의 식이에는 반응하지만, 다

른 유형의 식이에는 반응하지 않을 수 있다.  따라서 추가 정보가 

나올 때까지, 즉 FRD 진단을 배제하기 전까지는 여러 가지 식이

요법을 시도해 보는 것이 유익할 수 있다.

식품 알레르기
만성 위장관 증상이 있는 개에게는 식품 알레르기가 식품 불내성

보다는 흔하지 않을 수 있다. 그러나 저자는 여태까지 어떠한 연

구에서도 이 두 질환의 상대적 유병률이 조사된 바 없는 것으로 알

고 있다. 진성 식품 알레르기(true food allergy)가 의심되면, 완

전하고 정확한 식이 이력이 있어야만 영양학적 관리를 성공적으

로 수행할 수 있다. 사료를 선택할 때는 해당 사료가 새로운 주영

양소 공급원 및 가수분해 단백 공급원을 제공하는지 여부를 고려

해야 한다. 또한 어떤 성분이 문제를 발생시키는지 확인하려면 몇 

가지 성분들을 첨가하기도 하고 제거해 보기도 해야 한다. 실험적

으로, 대부분의 주영양소는(특히 단백질의 경우) 항원성일 수 있

다. 쇠고기, 유제품, 밀은 개에게 식품 알레르기를 일으키는 대표

적인 항원성 식품이다(15,16).

주로 GI 징후만을 나타내는 개의 식품 알레르기를 검증하는 연구

는 드물며, 대부분은 피부에 나타나는 식품 알레르기에 중점을 

두고 있다. 식품 알레르기가 있는 동물은 다양한 임상 증상을 나

타낼 수 있지만, 피부 및 위장관 증상을 보이는 개의 경우 수의사

는 식품 알레르기에 대한 의심을 가진다. 임상 진단은 몇 가지 적

합한 식이요법을 적용했을 때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는 것으로 확

인할 수 있으며, 임상 징후의 재발은 문제성 성분을 재섭취한 후 

발생한다(16). 식이요법으로 가수분해식이나 성분제한식을 적용

해볼 수 있고, 이 둘 모두 식품 알레르기에 효과적인 것처럼 보이

나 이 또한 관련한 비교 연구가 부족한 실정이다(2,17-20). GI 징

후가 식품 알레르기로 인한 것이라 매우 의심되는 경우, 식품 섭

취로 인한 피부 이상 반응을 보이는 개와 동일하게 8주간의 식이 

요법이 권장된다. FRD의 경우라면 2-4주간의 식이요법 적용만

으로 충분할 수 있다(21,22).

단백질소실장병증 / 림프관확장증
단백질소실장병증(protein-losing enteropathies, PLE)을 

가진 개에게는 흔히 식이를 통한 지방 섭취를 제한한다. 이는 연

구를 통해 밝혀진 바처럼, 식이를 통해 섭취한 지방이 림프 흐름

을 증가시킨다는 사실에 기반한다.

림프 흐름의 증가는, 림프관확장증(lymphangiectasia)을 비롯

한 다양한 질병에서 볼 수 있는데, 이론적으로 단백질 손실을 악

화시키고 질병 조절을 불안정하게 한다(5,6). 또한 단백질소실장

병증(PLE)은 염증성 장질환(IBD), 림프관확장증, 히스토플라스

마증(histoplasmosis)과 같은 감염증, 위장관계(GI) 림프종 등

을 포함하는 이질적인 질병들을 총칭하므로, 상세 진단에 따라 

식이요법의 역할도 각각 다르다.

PLE 증례에서 저지방식을 적용하였을 때 나타나는 반응성에 대

한 초기 연구는 증례 보고서(case report), 집단 증례 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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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 만성 장병증의 영양학적 관리법에 대해 조사한 주요 연구 요약 목록

식이 전략 적응증 요약

가수분해식

CE*
CE가 있는 개 26마리(별도로 소화용이식을 급여하는 8마리보다 가수분해식을 급여한 18마리가 CIBDAI[개 IBD 
활성도 지수]에 더 잘 반응함), 가수분해식을 주었을 때 더 나은 장기간 조절(long-term control)을 보임(13)

CE 가수분해식에 대해 20마리가 반응함(14)

CE CE가 있는 개 203마리(131마리가 식이 관리에 반응함), 131마리 중 58마리가 가수분해식에 반응하였음(9)

성분제한식

CE CE가 있는 개 65마리, 그중 39마리는 성분제한식(다양한 사료가 사용됨)에 반응함(11)

CE
FRD로 진단된 개 21마리를 대상으로 한 전향성 프로바이오틱(probiotic)시험, 프로바이오틱의 효과는 없었고, 
식이에 대한 효과만 있었음(12)

CE CE가 있는 개 70마리, 그중 39마리는 성분제한식(다양한 사료가 사용됨)에 반응함(10)

CE CE가 있는 개 203마리(131마리가 식이 관리에 반응함), 131마리 중 73마리가 성분제한식이에 반응함(9)

대장염 섬유소강화식, 저지방식, 성분제한식 간의 비교 연구, 성분제한식에 대한 반응률 85%(25)

섬유소강화식

대장염
만성 특발성 대장염인 개 37마리, 소화용이식 및 섬유소(metamucil) 보충제로 치료(26), 37마리 중 27마리에서 
완전한 추후관리 정보(follow-up information)를 얻을 수 있었음, 이 하위 집단 27마리 중 26마리는 사료에 
식이섬유를 추가한 식이에 우수한 반응을 보임

대장염
만성 특발성대장염인 개 19마리에게 저지방식을 시도하였을 때 처음에 실패, 12마리는 섬유소강화식을 급여함과 
동시에 약물을 처방하였으며, 이에 치료 반응을 나타내었고 추후 성공적으로 치료를 마침(27)

대장염 섬유소강화식, 저지방식, 성분제한식 간의 비교 연구, 섬유소강화식에 대한 반응률 75%(25)

소화용이식

CE
CE가 있는 개 26마리, 별도로 소화용이식을 급여하는 8마리보다 가수분해식을 급여한 18마리가 CIBDAI[개 IBD 
활성도 지수]에 더 잘 반응함, 가수분해식에 비해서 소화용이식이 증상의 장기 조절이 미흡(13)

대장염
13마리가 집에서 조리한(코티지 치즈와 쌀) 식이에 반응을 보임, 이들 중 성분제한식으로 전환하였을 때 2마리가 
재발하였고, 이전 식단으로 전환하였을 때 9마리가 재발하였음(24)

지방제한식
(저지방식)

PLE 단일 품종견(Yorkshire Terriers) 11마리는 보조적인 치료 없이 지방제한식에 반응함(5)

PLE** 24마리 중 19마리가 지방제한식에 반응하여 동시 투여 중인 면역억제제의 투여량을 감소시킬 수 있었음(6)

*CE: chronic enteropathy; **PLE: protein-losing enteropathy

(case series) 학술집(procedings)에 게재되었다. 또한 규모

가 큰 집단 증례 보고서에서도 PLE가 있는 개에게 저지방식을 

급여하는 것이 효과적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이러한 연구는 대조

군, 연구 설계 및 병행 치료 등의 연구 설정이 부족하다는 한계점

이 있다. 그러므로, 연구자들은 지방제한식에 대해 계속해서 관

심을 가지고 그 효과에 대한 논의를 지속하고 있다. 이 주제를 좀 

더 심도 있게 연구하여 초기 연구결과를 입증할 필요성 또한 제기

된다. 마지막으로, 앞서 언급했듯이, PLE 증례의 근본적인 원인

은 다양하므로, 그 원인을 확진하여 치료법이 제시되어야 한다. 

예를 들어, IBD와 PLE를 모두 보이는 환자를 진단하였을 때, 가

수분해식 혹은 성분제한식 중 한가지 식이요법을 선택하여, 일반

적인 IBD 환자뿐만 아니라 PLE 환자의 식이관리 측면도 충족시

킬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현명한 방법이다.

대장염
개의 대장염 증례에 적용된 다양한 식이요법 전략들이 있다. 개

의 만성 대장염을 주제로 수행된 6건의 대규모 연구가 있었다

(10,23-27). PLE 문헌과 마찬가지로, 대장염에 대한 연구도 대

조군, 연구 설계 및 병행 치료 등의 연구 설정이 부족하다는 한계

점이 있다. 3편의 연구에서 특히 흥미로운 정보를 제공하고 있는

데, 첫 번째 연구에서 대장염이 있는 개를 대상으로 3가지 식이

요법(저지방식, 섬유소강화식, 성분제한식)을 비교했다(25). 연

구에 참여한 모든 개에게 식이요법과 동시에 항염증제로 관리를 

하였는데, 식이요법에 따라 서로 다른 반응률을 보였다. 저알레

르기식(성분제한식)에서는 85%의 반응률이 나타났고, 섬유소강

화식에서는 75%의 반응률을 보였으며, 저지방식에서는 18%의 

반응률이 나타났다. 두 번째와 세 번째 연구를 통해, 만성 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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염이 있는 개에게 제공하는 전통적인 위장관식(소화용이식, 저지

방식, 성분제한식)과 병행하여 섬유소강화식 혹은 섬유소보충제

를 제공하였을 때 그 역할 및 효과에 대한 강력한 근거가 마련되

었다(26,27). 사실 세 번째 연구에서, 개는 초기 저지방 식이요

법에 실패했었다(27). 요컨대, 대장염인 개는 가정식, 소화용이

식, 성분제한식, 저지방식, 섬유소강화식에 개선된 반응이 나타

났다. 이렇게 한계점이 있는 연구를 검토하는 경우, 연구 결과에 

대한 엄밀한 분석이 함께 이루어져야 한다. 대부분의 연구에서 통

제가 철저하지 않았지만, 섬유소강화식 혹은 섬유소강화식과 함

께 급여되는 성분제한식이 만성 대장염을 관리하는데 가장 좋은 

첫 번째 옵션이라고 밝히고 있다. 앞서 언급된 질환들과 마찬가지

로, 만일 최적의 접근법이라는 것이 존재한다면, 그 최적의 접근

법을 결정하는 데 있어서는 더 큰 규모의 비교 연구가 필요하다.

많은 연구에서 입증된 것처럼 개의 만성 장병증

(CE)은 대부분 식이요법에 의해 효과적으로 관리될 

수 있으며 장기적인 항생제 또는 면역조절 약물의 

사용으로 발생할 수 있는 잠재적인 문제를 피할 수 있다

(표 1). 따라서 CE인 개를 위한 치료 계획을 세울 

때 식이요법에 집중해야 한다. 다양한 식이요법의 

선택지가 존재하며, 환자 요인 및 임상 증상 관찰을 통해 

수의사는 경험적으로 식이관리를 선택해야 한다. 각 

환자는 독립적으로 평가되어야 하며, 최근까지 수행된 

연구 문헌을 토대로 환자의 영양 요구에 가장 적합한 

식이를 선택해야 한다. 식이요법에 대한 반응 시간 또한 

연구 문헌에 잘 기록되어 있으며, 초기에 수의사가 

경험적으로 선택한 식이요법에 반응하지 않는 환자에게 

여러 가지 식이요법을 다시금 적용해 보는 것이 유익할 

수 있다는 몇 가지 근거가 있다. 장기적으로 식이 관리과 

적절한 모니터링을 통해 CE 증상을 조절하는 것이 

강력하고 안정적인 치료 반응을 유도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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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INTS AND TIPS 

고양이에게 먹이와 물 주기
먹이 주기 1

• 야생에서 고양이들은 매일 소량씩 20번까지도 

먹으며 24시간 내내 먹는다. 따라서 고양이들이 

밤낮으로 소량씩 규칙적인 식사를 할 수 있도록 

먹이에 자유롭게 접근할 수 있어야 한다.

• 고양이가 제공된 먹이를 소량만 먹고 자리를 떠나는 

것은 정상적인 행동이다.

• 주된 사료 한 가지를 정해놓고 가끔씩 소량의(하루 총 

섭취량의 10% 이하) 새로운 음식을 제공하는 것이 

고양이에게 가장 자연스러운 섭식 패턴이며 과식의 

위험을 줄이는데 도움이 될 수 있다.

• 고양이에게 섭식 행동은 다른 고양이가 있다고해서 

영향을 받는 사회적 활동이 아니다. 오히려 고양이는 

사냥, 섭식, 자기관리와 관련된 나름대로의 일정을 

엄격하게 지키는 생활을 한다. 

• 장난감형 급식기를 사용하는 것이 두뇌 자극에 

도움이 되며, 자율 급식을 하는 고양이들에게는 

과식을 예방하는데 도움이 된다.

• 보호자들은 사냥 게임을 하며 고양이와 놀아주거나 

고양이에게 이야기를 들려주는 등 다양한 방식으로 

돌봄을 표현하여야 한다.

1  From: Bowen J. Feeding behavior in cats. Vet Focus 
2018;28(3):2-7.

물 주기 2

2  From: Fritz J and Handl S. The water requirements and drinking habits of cats. Vet Focus 
2018;28(3):32-40. 

• 고양이에게 물을 줄 때는 양질의 

수돗물로 충분하며, 고양이도 수돗물을 

잘 받아들인다.

• 염소가 많이 포함되어 있거나 이상한 

냄새가 나면 이를 여과하여 제공하거나, 

탄산이 포함되지 않은 광천수로 바꾸는 

편이 낫다. 오염되지 않은 깨끗한 빗물 

도 식수로 제공할 수 있다.

• 가능하면 집 곳곳에, 방마다 여러 곳 

에서 물을 마실 수 있도록 마련해 둔다.

• 먹이 그릇과 물그릇은 따로 떨어뜨려 

놓아야 하며, 기왕이면 다른 방에 두는 

것이 좋다.

• 고양이가 직경이 작은 물그릇을 좋아할 

수 있으나 고양이마다 다르며 특정 

재질이나 특정 크기의 물그릇에 대한 

선호를 보일 수도 있다.

• 분수형 급수기도 사용할 수 있는데, 

개별 고양이의 취향에 따라 선호도가 

다를 수 있다.

• 고양이가 유해 물질을 섭취하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한다. 커피나 차, 

에너지 드링크 등 고양이에게 잠재적 

으로 독성이 있을 수 있는 음료가 

담긴 컵 등을 아무데나 놔두지 않고 

고양이가 닿을만한 곳에 놓여 있지 

않도록 주의하며, 욕실의 세제 등에도 

고양이가 접근할 수 없도록 주의한다. 

수조에 약품을 넣었을 경우에도 각별히 

주의한다.

• 실외로 나갈 수 있는 고양이의 경우, 

화분이나 화분에서 흘러나온 물에 

살충제가 포함되지 않도록 각별히 

유의한다. 겨울에 정원의 연못에 뿌려 

진 부동액은 고양이의 건강에 심각한 

위협이 될 수 있다.

• 유제품을 전적으로 피할 필요는 없다. 

우유나 요거트, 크림 한 입이  유당 

불내증으로 인한 문제를 야기할 가능성은 

없지만, 유당 제거 우유(“고양이 우유”)

가 선호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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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은 우주에서 가장 기본적인 물질 중 하나이며 우리가 익히 알고 있듯 생존에 필수적인 요소이다. 탈수가 

생기면 절대 건강할 수 없다. 수분 섭취에 대해 이렇게 칼럼까지 필요할까 생각할 수 있겠지만, 다음에서 

Stefanie Handl과 Julia Fritz가 설명하는 것처럼 가장 단순한 부분에서 숨겨져 있던 깊이 있는 깨달음을 

얻을 수도 있다.

핵심 포인트

THE WATER REQUIREMENTS 
AND DRINKING HABITS OF 
CATS

1

집고양이를 대상으로 하여
수분 섭취 행동과 선호도에 
대하여 조사한 연구는

거의 없다.

2

고양이가 요로계질환에
걸리기 쉽다는 사실은
 수분 섭취가 부족한 것이 
그 원인이 될 수 있음이 
잘 알려져 있다.

3 4

고양이는 먹이 그릇과
떨어진 곳에 놓여진
작은 물그릇에 제공되는
물을 마시는 것을 좋아하는 

것으로 보인다.

조사에 따르면 고양이는
물 이외에도 다양한 경로를
통해 수분을 섭취하는 것을 

좋아하므로, 보호자는 고양이가
여러 가지 방법으로 수분을

섭취할 수 있도록
해 주어야 한다.

이 신장과 요로의 영구적 손상을 초래할 수 있는지 여부는 명확

하지 않다.

이는 평균 수명이 비교적 짧은 야생 고양이와는 관련이 없지만 기

대 수명이 20년을 초과할 수 있는 집고양이에게는 확실히 중요하

다. 집고양이는 야생 고양이에 비해 매우 다른 조건(흔히 실내에 

살고 운동량이 부족하며, 보호자에게 음식을 제공 받음)에서 살

며 이러한 요인들이 요로 장애에 기여하거나 심지어 원인이 될 수

도 있다. 이런 맥락에서, 고양이를 키우고 돌보는 방법에 대한 일

반적인 조언 뿐만 아니라 또 식이적 측면의 권장 사항으로도 고양

이의 수분 섭취에 특별히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수분 요구량 및 섭취량

일반적인 권장사항은 고양이가 매일 체중 kg당 약 50mL의 물을 

필요로 하므로 4 - 5kg의 고양이의 경우 하루 200 - 250mL

가 필요하다. 수분 요구량은 액체나 음식을 통해 “자유수(free 

water)”를 섭취하거나 신진대사에 의해 생성되는 “산화수(oxi-

dation water)”로부터 충족될 수 있다. 이것은 1g의 단백질, 전

서론

생존을 위해 우리 모두는 물을 마실 필요가 있지만 특정 종은 수

분 섭취와 항상성을 다루는 특정 기전이 발달하도록 진화된 것으

로 잘 알려져 있다. 집고양이는 체액 균형을 돕는 특별한 생리적 

특성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예를 들어, 고양이는 최

대 체중의 20%에 이르는 갑작스러운 체내 수분 손실을 비교적 잘 

견딜 수 있다(1). 또한, 이들은 필요한 경우 체액을 보존하기 위해 

고농축 소변을 생산할 수 있다(2). 이러한 능력은 집고양이(Felis 

silvestris catus)가 “사막의 거주자”로 알려진 아프리카 야생고

양이(Felis silvestris lybica)의 후손이기 때문이라는 주장이 제

기된 바 있다(그림 1). 그러나 소위 “비옥한 초승달”이라 불리는 

지역, 즉 그 당시에는 결코 사막이 아니었던 유프라테스 강과 티

그리스 강 부근인, 현재의 이라크, 시리아, 레바논, 이스라엘, 팔

레스타인, 요르단이 위치하는 지역에 인간의 조상이 정착한 이후

인 9,000 - 10,000년 전 처음으로 고양이가 인간의 손에 길러

지기 시작했을 가능성이 가장 높다.

어쨌든 이러한 특성이 실제로 고양이가 특정 질병에 걸리기 쉽

다는 것을 의미하는지, 예를 들어 만성 탈수나 농축 소변 생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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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efanie Handl, 
Dr. med. vet., Dipl. ECVCN, Futterambulanz, 
Vienna, Austria
Dr. Handl는 오스트리아 비엔나의 University

for Veterinary Medicine에서 박사 학위를 마치고 

2005년 동대학에서 Institute for Animal Nutrition

의 연구원으로 일하였다. Texas A&M University

의 Gastrointestinal Laboratory에서 연구를 수행한 

후, 2011년에 ECVCN 학위를 받았다. 2013년부터 

반려동물을 위한 영양 및 식이 조언을 제공하는 컨설팅 

사업체인 ‘Futterambulanz Clinic’을 비엔나에서 

운영하고 있다. 

Julia Fritz, 
Dr. med. vet., Dipl. ECVCN, Napfcheck, Munich-
Planegg, Germany
Dr. Fritz는 2003에 독일 뮌헨의 

Ludwig-Maximilian University

를 졸업하고 2007년에 동물 영양학 

박사 학위를 받았다. 전문의 레지던트 

과정을 마친 후 2010년에 국가 자격을, 

2011년에는 European College of 

Veterinary and Comparative Nutrition 

(ECVCN)에서 자격을 취득했다. 동물 

영양학 분야에서 잘 알려진 수의사인 그녀는 

2011년부터 반려동물을 위한 영양 조언을 

제공하는 독립적인 사업체인 “Napfcheck”

을 운영하고 있다. 

 

그림 1. 아프리카 야생 고양이(Felis silvestris lybica)가 물이 거의 없는 환경에서 살아남을 수 있는 능력을 그 후손인 오늘날의 집고양이에게 
물려주었다는 주장이 제기된 바 있다.

섭취되는 음식의 양은 주로 동물의 에너지 요구량에 따라 결정되

므로(7), 그림 2와 그림 3에서 보여지듯이, 저에너지 밀도의 고

수분 음식은 결과적으로 수분 섭취량의 증가를 의미하고 따라서 

소변량이 증가한다(8). 최대 10%의 수분을 함유한 시판용 건식 

사료를 급여하는 경우, 수분 요구량을 충족시키기 위해 고양이가 

추가로 물을 마셔야 한다.

현재까지 논란의 여지가 있는 결과를 보이기는 하지만, 이 주제와 

관련된 대부분의 연구에서 고양이에게 건식 사료만 급여하면 총 

수분 섭취량이 적어지기 때문에 주로 혹은 전적으로 건식 사료를 

분, 지방이 각각 0.4g, 0.6g, 1.1g의 물을 연소시키는 것을 의

미한다(4). 작은 포유동물 및 새와 같은 고양이의 자연적인 먹이

는 약 70%의 수분을 포함한다(5). 따라서 매일 200 - 250g의

의 음식물을 섭취하면(이는 평균 에너지 요구량에 상응) 체내 수

분 요구량의 70%가 “신진대사를 통한 수분량”을 고려하지 않아

도 음식물 섭취를 통해 충족된다. 고양이가 80%의 수분 함량을 

가진 습식 사료(평균 요구량 250 - 300g)를 먹으면 체내 수분 

요구량을 완전히 충당할 수 있다. 이미 50년도 더 된 오래 전 연

구를 통해 고양이가 신선한 생선이나 고기만을 먹고도 체내 수분 

요구량을 충족할 수 있다는 사실이 밝혀졌다(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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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양이는 일반적으로 직경이
 작은 물그릇을 좋아하지만, 보호자는  
 반려묘의 취향을 파악하기 위해 가능한
 한 다양한 재질로 된 다양한 크기의 
 물그릇에 물을 제공해보아야 합니다.”

Julia Fritz

섭취하도록 하는 것이 신장질환 및 요로계질환의 위험 인자가 된

다는 결론을 내렸다.

예를 들어 한 연구(12)는 건식 사료(하루 급여량의 일부 또는 전

부를 급여)가 “고양이 하부 요로계질환”의 위험 요소라는 사실을 

밝혔으나 요로 결석증과 다른 요로계질환을 구분하지는 않았다. 

또 다른 연구(13)는 고양이가 섭취한 사료의 유형이 간질성 방광

염(feline interstitial cystitis, FIC)의 원인은 되지 않으며 비만

과 스트레스가 주요 원인이라고 결론지었다. 또한, 건식 사료는 

만성 신부전의 위험 인자가 아닌 것으로 밝혀졌다(14,15). 식이

가 질병에 미치는 가장 큰 영향은 아마도 요로 결석에서 찾아볼 

수 있으며, 여기에는 수분 함량뿐 아니라 탄수화물, 단백질, 지

방의 비율과 양이온-음이온 균형과 같은 음식의 다른 특성도 중

요한 역할을 한다. 요로 결석에 대한 한 실험적 연구에서(11), 연

수분 함량 8%의 
건식 사료

수분 함량 88%의
습식 사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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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 건식 사료와 습식 사료를 먹일 때 고양이의 수분 섭취량
(8).

그림 3. 건식 사료와 습식 사료를 먹일 때 고양이의 소변량(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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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자들은 식이의 수분 함량이 높을수록 옥살산칼슘 결석의 위험

이 줄었지만 스트루바이트(struvite) 결석의 위험은 감소되지 않

았음을 확인하였다.

수분 섭취와 소변 구성 성분

소변의 조성, 비중, pH 값은 요로 결석 형성에 결정적인 요소

이다(16). 이러한 요인은 사료 섭취와 수분 섭취의 영향을 받는

다. 그러나 수분 섭취량이 반드시 소변의 양과 농도에 직접 관련

이 있는 것은 아니라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 따라서 소변의 농도

와 조성은 섭취한 음식의 수분 함량뿐만 아니라 소변을 통해 배

설되는 물질(특히 단백질과 무기질)의 함량에 따라 달라지며, 이

것이 소변량과 소변이 포함하는 무기질의 양, 소변의 pH에 영향

을 미친다(17). 따라서 특정 유형의 음식이나 특정 식이의 영향에 

대한 연구 결과는 해석하기가 어려울 수 있다. 모든 요인을 고려

해야 하기 때문이다.

집고양이의 수분 섭취 습관

요로계질환에 대한 음식물 섭취 및 위험 요인에 대한 수많은 연

구에도 불구하고, 수분 섭취 습관이나 집고양이의 선호도를 구

체적으로 다루는 연구는 찾기 어렵다. 고양이의 수분 섭취와 관

련하여 “고양이는 먹이를 먹는 곳 가까이에서 물을 마시고 싶어

하지 않는다” 혹은 “고양이는 옹달샘처럼 흘러나오는 물을 좋아

한다”와 같은 다양한 권장 사항은 대중 잡지 등에서 유래되었거

나 야생에서의 행동에서 추론된 것이었다. 최근에 고양이에게 식

수를 제공하는 일반적인 관행을 기록하고 선호도를 확인하기 위

한 조사를 실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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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법
고양이의 환자 정보(나이, 품종, 성별, 기존 질병), 생활 조건       

(거주지, 이동의 자유, 동거하는 다른 반려동물), 먹이, 수분 섭

취 방법의 범위(유형, 양, 위치, 재료), 고양이에게 관찰되는 수

분 섭취 습관과 선호도를 보호자들에게 묻는 설문지가 저자들이 

운영하는 동물병원과 온라인 플랫폼뿐만 아니라 다른 동물병원

에도 배포되었다.

결과
참여 동물과 참여 동물의 통계학적 자료

배포된 설문지 중 총 549개의 설문지가 수집되었다. 대부분 독

일과 오스트리아에서 작성되었고 일부는 스위스에서 작성되었

다. 고양이의 성별 분포는 암컷 대 수컷이 거의 50:50이었으며, 

대부분이 중성화된 상태였다. 설문지에 가장 많이 등장한 순종

묘는메인쿤(5%), 브리티쉬숏헤어(4%), 페르시안(3%), 샴(3%) 

순이었다.

23%는 완전히 실내에서만 생활하는 집고양이였고 40%는 이동

의 자유가 있어도 발코니, 테라스, 정원 등에 한정되어 제한적이

었고 37%는 제한 없이 실내외를 자유롭게 이동하며 생활하였다. 

고양이의 32%는 대도시에 살고, 25%는 작은 마을이나 교외 지

역에, 43%는 농촌 지역에 살았다. 33%는 한 마리, 44%는 다

른 고양이, 27%는 개와 함께 살고 있었다.

 

섭식 정보와 건강 정보

설문 조사에 참여한 고양이 보호자 중 3/4은 자신의 고양이가 건

강하다고 생각했다. 나머지 25%는 다양한 질병, 주로 만성 신부

전, 골관절염, 알레르기, 급성 손상 등으로 고통받고 있는 것으

로 보고 되었다. 다만 이러한 질병명은 보호자가 제공한 정보에 

의해서만 수집된 것이며 수의사의 확진이 수반되지 않았음에 주

의해야 한다. 고양이에게 제공된 음식의 유형은 그림 4와 그림 5

그림 4. 조사에 참여한 고양이는 시판 중인 사료나 보호자가 
직접 준비한 음식, 또는 둘 다를 먹었다.

그림 5. 설문 조사에 참여한 고양이에게 그림과 같이 다양한 
양의 습식 및 건식 사료를 제공하였다. 습식 사료에는 시판용 

사료와 보호자가 자체 준비한 음식이 포함된다.

가정식(조리되거나 
조리되지 않은 날 것)

시판용 사료에 
가정식을 추가

시판용 사료 단독

습식 단독

주로 습식, 
소량의 건식

동일한 양의 
습식과 건식

주로 건식, 
소량의 습식

건식 단독

17 %

36 %20 %

19 %

8 %

71 %

3 %

26 %

에 나와 있다. 요로계질환이 있는 고양이 중 습식 사료를 많이 먹

는 고양이(건식 사료와 같은 비율까지)의 수는 유의하게 적게 나

타났다. 그러나 요로계질환과 관련하여 식이와 질병의 뚜렷한 연

관성은 밝혀지지 않았다.

식수 선택과 수분 섭취 습관

대부분의 고양이(＞80%)는 그릇에 물을 주었고 물그릇 대신 사

용하는 가장 인기 있는 대체재는 고양이 분수(분수형 급수기)였

다. 그러나 물그릇과 고양이 분수 모두 사용이 가능했던 고양이의 

경우, 대다수는 물그릇을 선호했다. 또한, 큰 그릇보다 작은 그릇

(직경 15cm 미만)이 선호되기 때문에 마시는 용기의 크기도 의미

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 물그릇의 재질과 관련하여서는 선호도가 

보고되지 않았으나, 일반적으로 세라믹 (60%) 다음으로 플라스

틱(38%)이 물그릇으로 가장 많이 사용되는 재질이었다. 또, 금속 

(35%)과 유리(13%) 그릇에 물이 제공되기도 하였다.

고양이가 일반적으로 물그릇이나 분수형 급수기 이외의 다른 곳

에서 물을 마시는 것을 좋아하는지는 수집된 데이터를 통해 결론

을 내릴 수 없었다. 이는 물그릇과 부수형 급수기 이외의 다른 곳

에서 물을 마실 수 있는 기회를 고양이에게 제공하는 보호자가 거

의 없었기 때문에 통계적 평가가 불가능하였기 때문이다. 그러나 

연구에 참여한 보호자들의 고양이 중 거의 60%가 (매일 또는 때

때로) 물뿌리개, 화분, 사람이 쓰는 접시와 같은 다른 곳에서 물

을 마시는 것으로 관찰되었다(그림 6). 실외로 외출이 가능한 고

양이의 절반이 연못, 웅덩이, 화분 등에서 물을 마시는 것으로 나

타났다(그림 7). 제한없이 자유롭게 실내외를 이동하는 고양이들

은 가정 내에서 제공되는 물그릇보다 실외에서 물을 마시는 것을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선호하였다.

고양이는 주로 쪼그리고 앉은 자세로 물을 마셨지만, 실외에서

는 종종 서있는 자세로도 물을 마셨다. 거의 절반가량(44%)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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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많은 보호자들이 오직 한 곳에만, 
 그것도 먹이 그릇(사료 급여기) 옆에 
 물그릇(급수기)을 놓아둡니다. 
 하지만 고양이들은 먹이를 먹는 곳과
 물을 마시는 곳이 분리되어 있는 것을 
 선호합니다.”

Stefanie Handl

그림 6. 고양이가 화분의 물받이처럼 실외에 있는 용기에 담긴 물을 
마시고 싶어 할 수 있다. 보호자는 살충제 등 독성 물질이 남아 있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고양이가 물을 마시기만 하지 않고 물로 장난을 치기도 하였다.

가장 흔한 수원(water source)은 신선한 수돗물이었다. 여과된 

수돗물, 광천수, 빗물과 같은 대안적 수원을 사용할 수 있는 경우 

고양이는 수돗물(독일과 오스트리아에서는 매우 우수한 품질)을 

선호하지만 실외에서는 빗물을 마시는 것도 좋아하는 것으로 나

타났다. 보호자의 27%는 고양이에게 물 이외에도 우유나 유당

이 제거된 “고양이 우유”를 주고 있었다.

보호자의 절반 이상(52%)이 고양이가 여러 곳에서 물을 마실 수 

있도록 했지만 실외에서 생활하는 고양이는 실내에서만 생활하

는 고양이보다 훨씬 더 다양한 곳에서 물을 마셨다. 물그릇을 놓

아 둘 장소가 여러 곳이 가능하다면 먹이가 있는 방이 아닌 다른 

방에 물그릇을 놓아두는 편이 좋다. 이것은 실내에서 생활하는 

고양이와 실외에서 생활하는 고양이 모두에게 적용된다. 그럼

에도 불구하고, 많은 보호자들이(41%) 물그릇을 먹이 그릇 바

로 옆에 두었다.

모든 보호자가 일주일에 여러 번 물그릇을 점검하였고 90% 이상

이 그릇을 “매일” 또는 “하루에 적어도 한 번 이상” 점검하는 것

으로 나타났다.

보호자의 3/4은 매일 물그릇을 세척했다. 실외에서 생활하는 고

양이의 경우, 물그릇은 보통 물로만 씻었다. 반면 실내에서만 생

활하는 고양이의 경우 세제 또는 식기세척기가 자주 사용되었으

나, 살균제는 사용되지 않았다.

요약 및 논의
이번 연구의 주요 목적은 실용적인 권장 사항을 도출하기 위해 식

수의 종류와 공급 방식에 대한 고양이의 선호도를 확인하는 것이

었으며, 그 결과 중 일부는 이미 국제 학술대회에서 발표된 바와 

같았다(18,19). 연구 결과 해석 시, 보호자가 제공한 정보만 평가

할 수 있다는 점을 명심해야 하며, 이러한 정보는 다른 요인들 중

에서도 보호자가 얼마나 오랜 시간 고양이를 관찰하였는가에 따

라 달라질 수 있다.

일반적으로 보호자들은 수분 섭취의 중요성을(식품의 수분 함량

과는 별도) 잘 알고 있었다. 왜냐하면 보호자들은 모두 매일 그릇

을 점검하고 다시 물을 채워줬을 뿐만 아니라 물그릇을 자주 세척

하기도 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보호자 중 절반만이 한 곳 이상의 

장소에서 고양이가 물을 마실 수 있게 했으며, 대부분이 먹이 그

릇 옆에 물그릇을 두었다(그림 8). 이것으로 고양이가 일반적으로 

먹이를 먹는 장소에서 멀리 떨어진 곳에서 물을 마시는 것을 선호

한다는 사실이 확인되었다. 이는 야생에서 먹이를 먹는 장소와 물

이 흐르는 곳이 보통 가까운 곳에 있지 않기 때문에 본연의 고양이

과 동물다운 행동을 보이는 것이라 이해할 수 있다.

특정 소재로 만든 물그릇에 대한 일반적인 선호도가 명확히 존재

하지는 않았으나, 물그릇의 크기와 관련하여서는 직경이 작은 물

그릇에 대해 높은 선호도를 보였다(그림 9). 직경이 작은 물그릇

이 고양이가 수염으로 그릇의 가장자리와 물이 닿는 수면을 식별

하는데 도움이 되는 것으로 보인다.

 고양이가 흐르는 물을 좋아하기 때문에 분수형 급수기가 수분 섭

취를 장려한다는 의견이 있지만(그림 10), 이것은 연구를 통해 입

증된 사실이 아니다. 연구 결과를 통해 물그릇을 사용하였을 때

와 분수형 급수기를 사용하였을 때 고양이의 수분 섭취량에 통계

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발견되지 않았지만, 개체별 수분 섭취량 

차이와 선호도의 차이는 큰 것으로 나타났다(20, 21).

흥미롭게도, 12마리 중 1마리의 고양이는 분수형 급수기로 인해 

#28.3
36 November 2018



그림 7. 많은 고양이들이 웅덩이에서 빗물을 마시는 
것을 좋아한다. 선택권이 주어지면 가정 안의 물그릇보다 

실외에서 물을 마시는 것을 선호한다.

 

그림 8. 많은 보호자들이 음식과 물그릇을 함께 놓아둔다. 그러나 
고양이는 일반적으로 먹는 곳과 물을 마시는 곳이 분리되어 있는 것을 

선호한다. 이는 야생에서 먹이를 먹는 장소와 물이 흐르는 곳이 보통 

가까운 곳에 있지 않기 때문에 고양이과 동물의 “본연”의 행동을 보이는 

것이라 할 수 있다.
그림 9. 연구를 통해 고양이들이 직경이 작은 물그릇을 
선호한다는 사실이 밝혀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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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양이가 흐르는 물을 좋아하기 때문에 
 분수형 급수기가 수분 섭취를 장려한다는 
 의견이 있지만, 개별 고양이의 취향에 따라 
 선호도가 다를 수 있습니다.”

Stefanie Handl

그림 12. 고양이는 아주 호기심이 많아서 커피와 같이 
잠재적으로 독성이 있을 수 있는 물질들을 우연히 섭취할 

수 있다.

그림 10. 고양이가 흐르는 물을 좋아하기 때문에 분수형 
급수기가 수분 섭취를 장려한다는 의견이 있지만, 이를 

입증하는 결정적인 근거는 없다.

 
 

 

스트레스를 받은 나머지, 공격성을 보이고 과도한 그루밍을 하고 

구토를 하기에 이르렀다(20).

고양이들은 먹이를 먹을 때뿐만 아니라 물을 마실 때에도 개별

적으로 행동하는 성향을 보였다. 물 마시는 장소, 물그릇의 형태

와 재질, 물의 맛과 관련된 행동 양상이 먹이와 관련된 행동 양

상(22)과 비슷한지, 그리고 특정한 물그릇에 대한 선호도가 한

번 학습되면 그것이 평생을 가는지에 관해 조사한 연구는 없는 

것으로 안다.

사람이 쓰는 물컵이나 화분, 연못에서 자주 물을 마시는 것이 보

호자가 제공한 물그릇이 싫다는 표현인지, 아니면 그저 고양이 본

연의 행동으로써 “어쩌다가” 이곳저곳에서 물을 마시게 된 것인

지도 의문이다. 고양이에게서 종종 관찰되는 “물놀이”가 물을 마

시는 행동의 일부로 해석되어야 하는지(그림 11), 아니면 그저 심

심해서 물을 가지고 논 것이거나 새로운 것에 대한 흥미를 표현한 

것인지에 대해서도 의문점이 남아있다.

먹이 제공과 관련해서는, 고양이에게 가정식을 제공하거나 시판 

사료에 육류를 함께 넣어 급여하는 경우가 많아졌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2009년 243마리의 고양이를 대상으로 한 조사에서 가

정식은 1% 미만이었으며, 오직 10%만이 혼합식이었는데 이번 

연구에서는 3% 이상의 고양이에게 가정식(대부분 생고기 형태)

을 급여하였고 26%의 고양이에게 시판 사료와 가정식을 혼합하

여 급여하고 있었다. 습식 및 건식 혼합 식이가 2009년 연구에

서는 70%, 본 연구에서는 75%로 두 연구에서 가장 인기가 있

었다. 본 연구에서는 건식 사료만을 섭취한 고양이의 비율이 8% 

미만으로 나타나 2009년의 17%에 비해 현저히 낮았다. 이러한 

발전은 주로 대중 잡지 등에서 수분 섭취량 감소와 관련하여 건

식 사료가 “건강에 좋지 않다”고 종종 언급되었기 때문이라고 이

해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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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3. 장식용 분수나 정원 연못이 겨울철에 얼어붙지 
않도록 종종 에틸렌 글리콜(부동액)을 첨가한다. 이것이 

문제가 될 수 있는데, 고양이는 종종 연못이나 분수에서 

물을 마실 수 있으며, 이로 인해 우연히 독성 화학 물질을 

섭취하게 된다.

그림 11. 고양이는 수도꼭지에서 흐르는 물로 “놀이”를 
한다. 이것이 물을 마시는 행위의 일부로 해석되어야 하는지 

아니면 지루함이나 새로운 것에 대한 관심에 의해 유발되는 

행동인지는 여전히 불확실하다.

 
• 고양이에게 물을 줄 때는 양질의 수돗물로 충분하며, 고양이도 수돗물을 
잘 받아들인다. 그러나, 염소가 많이 포함되어 있거나 이상한 냄새가 나면 
이를 여과하여 제공하거나, 탄산이 포함되지 않은 광천수로 바꾸는 편이 
낫다. 오염되지 않은 깨끗한 빗물도 식수로 제공할 수 있다.

• 가능한 먹이 그릇과 물그릇은 따로 떨어뜨려 놓아야 하며, 기왕이면 다른 
방에 두는 것이 좋다.

• 큰 그릇보다 작은 그릇(직경 15cm 미만)을 사용한다. 물그릇으로 다양한 
재질로 된 다양한 크기의 그릇들을 사용해야 하는데, 특히 다묘가정일수
록 각 고양이의 다양한 취향을 만족시킬 수 있어야 한다.

• 분수형 급수기도 사용할 수 있는데, 개별 고양이의 취향에 따라 선호도
가 다를 수 있다.

• 고양이는 눈에 띄는 모든 곳에 있는 물을 마시려고 하기 때문에, 유해물
질에 노출되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해야 한다. 유해물질에는 독극물뿐만 
아니라 커피나 차, 에너지 드링크 등도 포함되며 이러한 음료들이 담긴 컵
이 고양이가 닿는 곳에 놓여있지 않도록 주의한다(그림 12). 또한, 화분
이나 화분에서 흘러나온 물에 살충제가 포함되어 있지 않도록 주의하고, 
욕실의 세제 등에도 고양이가 접근할 수 없도록 하며, 수조에 약품을 넣
었을 경우 및 겨울에 정원의 연못에 부동액을 뿌린 경우에도 주의를 요한
다(그림 13).

요로계질환을 가진 고양이를 위한 추가 권장사항

• 음식 구성에 관한 권장 식이와는 관계없이, 습식 사료 급여가 권장되며 건
식 사료를 제공하더라도 반드시 습식 사료를 함께 제공해야 한다.

• 고양이가 특정한 맛을 좋아한다면, 그 맛을 활용하여 수분 섭취를 유도한
다. 육류나 육수에서 남겨진 요리 국물(심각한 심장이나 신부전이 없고 소
금은 무시할 정도의 함량) 또는 고양이 우유가 해당될 수 있다.

• 작은 얼음조각이나 큰 얼음덩어리와 같은 새로운 옵션을 고양이에게 제공
하여(필요하다면 얼음에 “향미” 추가) 고양이가 놀고 탐구하도록 장려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수분 섭취를 유도할 수 있다(그림 14).

• 유제품을 전적으로 피할 필요는 없다. 우유나 요거트, 크림 한 입이 유당 
불내증으로 인한 문제를 야기할 가능성은 없기 때문이다. 고양이에게 허
용 가능한 유당의 최대 섭취량은 2g/kg이며 이는 우유 50mL/kg에 상응
하는 양이다. 이는 평균적인 몸무게를 가진 고양이를 기준으로 할 때 우유 
200 - 250mL에 해당한다.

박스 1. 고양이에게 물을 제공하는데 있어서의 일반적인 권장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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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4. 얼음 조각처럼 물을 새로운 형태로 제공해 주었을 
때 고양이는 이것을 재미있는 장난감으로 생각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수분 섭취를 유도할 수 있다.

 

요컨대, 본 연구의 설문조사를 통해 고양이와 고양이의 수분 섭

취 습관에 관한 흥미로운 사실을 확인했으며, 이를 기반으로 박

스 1에 제시한 것처럼 보호자들에게 몇 가지 일반적인 권장사항

을 제공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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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행은 삶의 모든 측면에서 왔다가 지나가는데, 고양이와 개의 영양에 있어서도 모든 곡물이 제거된 무곡물 사료를 먹여야 

한다는 것이 최신 아이디어이다. 실제로 이것이 의미하는 바는 무엇이며, 이러한 생각 뒤에 어떤 근거가 있는 것일까? 

Maryanne Murphy와 Angela Rollins가 이에 대한 배경 지식을 제공하고자 한다.

GRAIN FREE DIETS   
GOOD OR BAD?

핵심 포인트

1 2

개와 고양이는 특정 비율의 
단백질, 지방, 탄수화물을 가진 

식품에 대해 뚜렷한
(그러나 개체마다 서로 다른) 
선호도를 가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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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T에서 임상 영양학 레지던트 과정을 마치고 

개인 동물병원에서 영양학 전문의로 일한 후 

2016년에 다시 학업을 시작하였다. 

비만 예방과 관리, 수의 영양학 교육 분야에 

특히 관심을 많이 기울이고 있다.

실제로는 보호자들이 
글루텐이나 특정 곡물만이 
제거된 사료를 찾으면서, 

이를 “무곡물(GRAIN-FREE)” 
사료를 먹이고 싶다고 
표현할 수 있다.

급여시험을 할 때
식이 항원에 대한 실제 반응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특정 원료에 
의한 유발이 필요하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섭취가
가능한 음식들까지 불필요하게 
제한할 수 있기 때문이다.

고양이와 개는 
무곡물 사료로도 건강을 
잘 유지할 수 있는데, 하지만
무곡물 사료가 반드시 

무탄수화물이어야 하는 것은
아니며, 이러한 사료가 곡물을

함유한 사료보다 더
최적이라는 데이터도

없다. 

서론

“곡물”이라는 보편적 용어는 외떡잎식물(단자엽 식물) 또는 쌍떡

잎식물(쌍자엽 식물)을 포함하는 개화 식물(flowering plants)

에서 수확한 건조된 씨앗을 의미한다. 이것들은 다시 곡류(ce-

real), 잡곡(grasses) 또는 유사 곡물류(non-grasses)로 분

류된다(그림 1). 식이용 곡물과 그 분류를 박스 1에 정리해 놓았

다. 글루텐(gluten)은 글루테닌(glutenin)과 글리아딘(gliadin)

의 단백질 혼합체로, 특히 밀, 보리, 호밀, 라이밀(triticale)에만 

오트밀은 그 자체로는 글루텐이 없으나, 추수나 가공 과정 중 밀

이 유입되어 글루텐이 포함되어 있을 수 있다1. 글루텐은 또한 일

부 가공 소스, 약품, 보충제, 가공 육류 등에도 함유되어 있다(1). 

이렇게 용어에 대한 정확한 정의 및 배경 지식을 알아두는 것이 반

려동물에게 무곡물 사료 급여를 고민할 때 중요할 수 있는데, 왜

냐하면 실은 보호자들이 글루텐이나 특정 곡물만이 제거된 사료

를 반려동물에게 급여하고 싶은 것이지 모든 곡물류를 부적절하

1 옥수수 글루텐 사료(corn gluten meal, CGM)는 옥수수 가공 과정에서 생기는 
부산물로 일부 국가에서 동물 사료로 사용되는데, 명칭상 오해의 소지가 있다. 옥수수에는 
글리아딘이나 글루테닌이 들어 있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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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구에 따르면, 개의 경우 가축화를 거치며 
 전분 대사에 주요 역할을 하는 유전자가 
 진화적 선택의 대상이 되었지만, 고양이의 
 경우 집고양이의 게놈을 처음 변화시킨 
 주요인은 온순함이었습니다.”

Maryanne Murphy

다고 생각하는 것은 아니면서도, 이를 “무곡물(grain-free)” 사

료를 먹이고 싶다고 표현할 수 있기 때문이다.

특히 반려견의 경우에 많은 보호자들이 식이에서 곡류(즉, 옥수

수, 쌀, 밀)를 제거하는 것에 가장 관심을 갖는 것으로 보인다. 그

러나 보호자들은 사실 잡곡 중 일부 또는 전부를 허용 가능하다고 

생각할 수도 있으며 많은 경우에 반려동물의 식이에 유사 곡물류

를 포함시키는 것을 선호한다. “무곡물”이라는 용어를 사용할 때 

수의사 측과 보호자 측 모두 동일한 개별 식품 품목을 정확히 언

급하는 것이 추후 혼란을 없애고 보호자가 편안하게 느끼는 성분

으로 식이 구성에 대하여 조언할 수 있게 된다(그림 2).

고양이와 개를 위한 무곡물사료는 최근 인기가 높아져, 2015

년 미국의 반려동물 시장(pet specialty market)에서 판매량이 

29%를 차지했으며(2) 2016년에는 반려견 사료 판매량의 19%, 

반려묘 사료 판매량의 15%를 차지하였다(3). 이렇게 무곡물 사료

를 급여하는 트렌드는 생물학적으로 “원초적인(ancestral)” 식

단을 먹이고, 탄수화물 함량이 높은 식이로 인한 불필요한 혈당 

변동을 피하고, 전반적인 소화율과 식이의 질을 향상시키고, 식

이 알러지를 피하고자 하는 보호자들의 희망사항이 반영된 것이

다. 이런 내용들에 대해 이 글에서는 고양이와 개의 곡물 섭취에 

관해 알려진 사실들을 살펴보고자 한다.

생물학적으로 원초적인 식이

생물학적으로 원초적인 식이란 야생에 서식할 경우 해당 종이 섭

취할 만한 식이의 유형을 말한다. 반려견의 경우 보호자들은 일

반적으로 늑대와 같은 식이를 먹이고자 하며 반려묘의 경우 보호

자들은 야생 고양잇과 동물들과 같은 식이를 먹이고자 희망한다. 

겨울철에, 회색 늑대는 매 2-3일마다 대형 유제류(ungulate)를 

우선적으로 사냥하고 섭취하는데, 물론 사냥감이 많을 때도 있

고 적을 때도 있으므로 섭식도 변동적이다(4). 사냥감을 죽인 후, 

늑대 무리는 즉시 내부 장기부터 시작해 큰 골격근 순서로 먹이

를 잡아먹는다. 다음 48시간 동안 뼈, 힘줄, 연골, 가죽을 먹고, 

반추위(rumen)와 늑대의 이로 부술 수 없는 뼈만 남긴다. 여름

에는 식단이 다양해지는데, 설치류, 새, 무척추동물뿐 아니라 때

 

 

그림 1. “곡물(grain)”이라는 단어는 여러 가지 다양한 곡류
(cereal), 잡곡(grasses) 또는 유사 곡물류(non-grasses)

를 포괄하는 일반 용어이다.

그림 2. 수의사와 보호자 간의 의사소통 상 혼란을 피하기 
위해서는 사료에 포함된 식품 성분을 논의 할 때 “무곡물”이라는 

용어가 정확히 무엇을 의미하는지에 대해 서로 확실히 해두는 

것이 중요하다.

박스 1. 곡물의 분류와 분류에 따른 예.

곡류 잡곡 유사곡물류

옥수수 보리 아마란스

쌀 율무 메밀

밀* 조 치아

귀리 카니와

호밀 퀴노아

수수

테프

라이밀(호밀과 밀의 잡종)

*밀의 종류(품종)는 bulgur, common wheat, durum wheat, Einkorn, emmer/farro, freekeh, 
Khorasan, semolina, spelt 등으로 다양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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때로 식물도 섭취한다. 늑대의 전형적인 주영양소 섭취량은 대사

에너지(metabolizable energy, ME)의 54%는 단백질, 45%

는 지방, 1%는 탄수화물인데(4), 집 개는 ME의 30%가 단백질, 

63%는 지방, 7%는 탄수화물을 포함하는 건식 사료나 캔 사료

를 선호한다(박스2)(5).

야생 고양이는 토끼를 먹이로 삼는 것을 선호하고 그 다음으로 설

치류를 좋아하며 그 외에 사냥할 수 있는 식충동물, 파충류, 새, 

절지동물을 먹는다. 자유로운 야생 고양이의 주된 식이 구성은 

포유류 78%, 조류 16%, 파충류 3.7%, 양서류 1.2%, 무척추

동물 1.2%로 보고되었으며, 해당 먹잇감을 사냥하는 것이 가능

한지가 선호도에 영향을 미친다(6). 야생 고양이의 일일 주영양소 

섭취량은 ME의 52%는 단백질, 46%는 지방, 2%는 탄수화물이

다(박스2)(6). 반려묘에게 다양한 건식 사료 및 캔 사료를 제공해 

보았을 때, 이들이 가장 선호하는 주영양소 구성은 ME의 52%

가 단백질, 36%는 지방, 12%는 탄수화물로 나타났다(박스2)

(7). 고양이를 위한 무곡물 사료는 곡물을 함유한 사료에 비해 탄

수화물 함량이 적다(22.4±5.6% ME 대 30.1±7.7% ME, 3.5 

Kcal/g의 에너지 환산계수를 사용하여 계산, P＜0.001)(8). 이

와 관련하여 개의 경우에는 아직 이용 가능한 관련 데이터가 존

재하지 않는다.

무곡물 사료 지지자들은 고양이와 개가 일반적으로 좋아하는 주

영양소의 성분 구성을 모방한 사료를 먹이는 것 외에도 추가적으

로, 집고양이와 집개의 타고난 육식성 때문에 무곡물 사료가 필

요하다고 주장한다. 늑대는 다양한 종류의 먹이를 먹을 수 있는 

능력이 있지만 전형적으로 섭취하는 먹이에 근거하여 일반육식

종(generalist carnivores)으로 분류한다. 늑대는 견치와 절치

로 먹이를 제압하고, 가죽과 근육을 찢고, 먹이를 꽉 물어 잡는

다. 치아가 잘 파고 들도록 턱을 움직임에 따라 한 쌍의 열육치, 

즉 상악 제4 소구치와 하악 제1 대구치는 먹이를 잡아당기고 자

르는 2개의 절단날을 가지고 있다. 하악의 열육치 뒤쪽과 상악의 

제1 대구치는 먹이를 으깨고 가는 역할을 한다. 개의 치열은 늑

대와 매우 유사하며 어떤 이들은 개를 육식 동물이라고 생각하지

만 전미연구평의회(National Research Council, NRC)(9)는 

개를 잡식 동물로 분류하였다. 이러한 분류를 지지하는 연구결과

로써, 전장 게놈 리시퀀싱(whole-genome resequencing) 

데이터를 통해, 가축화를 거치면서 개에게서 전분 소화에서 중요

한 역할을 하는 3가지 유전자(AMY2B, MGAM, SGLT1)가 진

화적으로 선택되었다는 사실이 보고된 바 있다(10). 가축화 후, 

이러한 진화적 선택이 일상적인 전분 섭취량에 따라 견종에게서 

AMY2B 유전자 복사체의 수에 지속적으로 영향을 주었다(11).

그러나 고양이는 동물 조직에 근거한 식이로부터 몇 가지 필수 영

양소를 섭취해야만 하므로 육식 동물이다(6). 한 연구에서, 집고

양이(Felis catus)를 평가한 결과, 신경 처리 과정(예: 보상과 관

련된 행동 및 전후 상황에 대한 단서)과 관련된 유전자가 야생 고

양이(Felis silvestris silvestris, Felis silvestris lybica) 게

놈과 다르다는 사실이 밝혀졌다. 이를 통해, 집고양이의 게놈을 

처음 변경시킨 주요인은 온순함에 대한 진화적 선택이었다는 것

을 알 수 있다(12). 저자들은 연구 결과에서 고양이의 가축화에 

유전적 영향이 그다지 크지 않았던 이유는 최근까지도 집고양

이와 야생 고양이 간의 지속적 교배가 이루어졌고, 인간과의 동

거 역사가 비교적 짧았으며, 야생 고양이와의 명확한 형태학적 

및 행동상의 차이가 부족하였기 때문이라고 추측하고 있다. 요컨

대, 집고양이와 야생 고양이 사이의 식이 관련 특성의 차이를 뒷

받침하는 유전학적 증거는 없지만,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집고

양이와 야생 고양이 간의 주영양소 구성에 대한 선호도에는 약간

의 차이가 있다.

탄수화물, 혈당, 소화율

일부 보호자들이 무곡물 사료를 먹이고자 하는 또 다른 일반적인 

이유는 탄수화물 섭취량을 제한하여 탄수화물 섭취에 따른 혈당 

변동을 막기 위해서이다. 개는 탄수화물을 올리고당으로 분해하

는 과정을 개시하는 타액 속 α-아밀라아제가 부족하지만 인간과 

같은 잡식종에서 발견되는 유사한 탄수화물 소화 및 대사 효소를 

가지고 있다. 반면에 고양이는 전분과 당에 대한 소화와 흡수, 대

사 능력에 있어 많은 차이점들을 가지고 있다. 이러한 대사 적응

의 세부 사항은 이번 논의의 범위를 벗어난 것이며, 최근에 이에 

대한 연구가 있었다(13).

탄수화물 효소의 수와 유형이 적더라도 고양이는 여전히 탄수화

물을 효과적으로 소화하고 활용할 수 있다. 6개의 다른 탄수화

물 공급원에 대하여 고양이가 개, 쥐와 비슷한 수준의 전분 소화

율 값을 보인다는 사실이 한 연구를 통해 밝혀졌다(14). 고양이

는 탄수화물을 소화할 수 있지만 고탄수화물 식이가 고양이의 비

만 및 당뇨병 발병에 미치는 장기적인 영향에 대해서는 여전히 많

은 논란과 논의가 계속되고 있다. 현재까지는 식이에 함유된 탄수

화물이 고양이의 비만 발생이나 비만 위험성 증가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친다는 증거는 없다. 반면, 몇몇 연구를 통해 고지방 식

이나 고단백질 식이에 비해 고탄수화물 식이를 먹은 고양이가 체

지방량이 더 많이 늘었고 더 많은 칼로리를 소비한다는 것이 밝

혀졌다. 또 일부 연구는 저탄수화물 식이가 당뇨병 고양이의 혈

당 농도를 더 잘 조절하고(16), 건강한 고양이의 식후 인슐린 및 

혈당 농도를 낮출 수 있다는 연구 결과를 제시하였다(15). 고탄수

화물 식이의 장기적인 섭취가 고양이의 당뇨병 발병에 영향을 미

치는지는 불분명하다.

혈당에 미치는 탄수화물의 영향을 고려할 때, 식이에 포함된 탄

수화물의 유형도 고려해야 한다. 개와 고양이 모두 탄수화물 공

급원의 섬유소(소화 저항성 전분)와 단백질 농도가 높을수록 혈

당 반응이 더 낮아지는 경향을 보였다(14, 17). 예를 들어, 옥수

수와 분상질립(brewer’s rice)은 완두콩이나 렌즈콩 같은 성분

보다 고양이에게서 더 높은 혈당 반응 및 인슐린 반응을 이끌어내

기 때문에(14) 비슷한 탄수화물 함량을 가지더라도 사료마다 각

기 다른 신진대사 효과를 가질 수 있다.

박스 2. 주영양소 섭취 비교(% metabolizable energy, ME).

늑대 집개
자유롭게 
돌아다니는 
야생 고양이

집고양이

단백질 30

지방

탄수화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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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 알레르기

보호자들이 식품 알레르기를 피하기 위해 무곡물 사료를 선택할 

수도 있다. “식품 알레르기”라는 용어는 식품 단백질에 대한 유해 

면역 반응 또는 과민성 면역 반응과 관련된 불내증으로 정의될 수 

있으며, 식이 검사(dietary challenge)를 하면 반복적으로 나

타난다(18). 식품 알레르기는 즉각적으로(IgE-mediated) 혹은 

지연성으로(non-IgE-mediated), 아니면 이들이 복합적으로 

나타날 수 있다(18). 인간의 경우, 식품 알레르겐은 10-70 kD 

분자량 범위의 수용성 당단백으로, 1급 주 감작체(class 1 pri-

mary sensitizer)와 교차 반응성을 가지는 2급 감작제(class 

2 sensitizer)로 나누어진다(18). 단일 식품군(single food 

family) 내에서 식품 품목 간 교차 반응의 위험이 있다. 예를 들어 

인간의 경우 교차 반응 위험성이 조개류에서 75%, 콩류 5%, 곡

물 25%로 나타났다(18). 고양이와 개에서는 교차 반응성 카테

고리가 아직 검증되지 않았지만, 개에서 쇠고기와 유제품 간 또

는 콩과 밀 간 교차 반응은 나타나지 않았으나 닭고기와 계란 사

이에는 반응성이 있을 수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19). 이러한 이

유로 실제 반응성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특정 성분에 대한 식이 검

사를 시도해야 하며, 그러한 시도 없이 단일 식품군 내의 모든 성

분을 제거하면 섭취 가능한 성분까지 불필요하게 제한하게 된다.

식품 알레르기와는 대조적으로, 일반적인 식품 불내증은 비면역

반응(non-immunologic response)과 관련이 있으며 이 또

한 식이 검사를 하면 반복적으로 나타난다. 전형적인 예는 유당

(젖당) 불내증으로 락타아제(lactase)가 결핍되어 유당을 포함

한 음식을 적절하게 소화하지 못하게 되고 그에 따른 위장관 징

후를 유발한다.

반려동물에게 나타난 알레르기와 식품 불내증을 구별하는 것이 

어렵다는 것을 알아둘 필요가 있으며, 그래서 이를 총칭하는 “식

이역반응(adverse food reaction, AFR)”이라는 용어를 사용

하는 것이 더 나을 수 있다.

개의 경우, AFR을 보였다고 가장 흔히 보고된 식품 성분은 소고

기, 유제품, 가금류, 밀, 계란이었고(그림 3), 고양이의 경우에

는 소고기, 유제품, 어류, 양고기, 가금류, 밀이었다(그림 4). 관

련 연구에서(24) 강조된 바와 같이, 이러한 데이터가 고양이와 개 

개체군에서의 특정 식품 알레르기의 실제 발생률을 반영하지는 

않는다는 것을 유념하는 것이 중요하다. 왜냐하면 동물들이 모든 

잠재적 식품 알레르겐으로 검사를 받은 것이 아니며, 사용된 알

레르겐 검사 프로토콜의 세부사항이 명확하지 않은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 자료를 통해 알 수 있는 점은 고양이와 개에

게 나타나는 대부분의 음식 알레르겐은 식품의 식물성 원료보다

는 동물성 원료와 관련이 있다는 것이다. 게다가, 노출 빈도에 따

라 알레르기 발병 가능성이 높아지기 때문에, 만약 현재까지 알

려진 관련 성분을 피하도록 일반적인 반려동물 사료의 성분을 조

정한다면, 시간이 지남에 따라 가장 흔한 알레르겐이 다른 것으

로 바뀔 가능성이 있다.

한 연구는 미국에서 이용 가능한 곡물 함유 및 무곡물 고양이 사

료의 개별 성분 구성을 비교했다(8). 곡물 함유 사료에서 가장 흔

한 동물성 원료는 주로 가금류이고, 그 다음으로 어류와 계란이 

뒤를 이었다. 무곡물 사료는 가금류와 어류를 동일한 비율로 함

유하는 경향이 있었으며, 나머지 대부분의 동물성 원료는 계란

이었다(그림 5). 식물성 원료의 경우, 곡물 함유 사료가 쌀, 아마

(flax), 크랜베리, 귀리, 당근, 소고기, 콩, 보리, 블루베리를 함

유할 가능성이 더 높았고, 무곡물 사료는 일반적으로 콩, 크랜베

리, 감자, 당근, 블루베리, 아마, 고구마, 타피오카/카사바, 사과

를 함유하였다(그림 5). 이 정보에 따르면, 두 가지 유형의 사료

밀 
12.1% 계란 

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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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 식이역반응(AFR)을 보였다고 보고된 373개의 식품 성분에 
대하여 식이 검사(dietary challenge) 후 개에게 AFR이 나타난 

것으로 보고된 성분. 도표 작성 시 최소 5 마리 이상의 개를 대상으로 한 

보고서 내용을 포함하였으며 특정 식품에 대한 반응(예: 닭고기에 대한 

식이 과민반응이 추정되는 개)에 대한 연구는 제외하였다(20-25).

그림 4. 식이 검사(dietary challenge) 후 고양이에게 식이역반응(AFR)
이 나타난 것으로 65건이 보고된 성분. 도표 작성 시, 최소 5마리 이상의 

특정 식품에 대한 반응을 보이지 않는 고양이를 포함하였으며, 특정 식품에 

대한 반응(예: 닭고기에 대한 식이 반응이 추정되는 고양이)에 대한 연구는 

제외하였다(24,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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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양이와 개에게 나타나는 대부분의
 식품 알레르겐은 식품의 식물성 원료보다는 
 동물성 원료와 관련이 있습니다.”

Angela Witzel Rollins

그림 5. 미국 내에서 판매되는 곡물 함유 및 무곡물 고양이 사료에 가장 흔하게 첨가되어 있는 동물성 원료와 식물성 원료의 분포. 본 데이터는 
42가지의 곡물 함유 건식 사료와 35가지의 무곡물 건식 사료를 조사하여 작성되었다. 고양이에게 식이역반응(AFR)을 보인다고 보고된 모든 

성분(그림 4 참조)도 포함되어 있다. 각 사료 유형(곡물 함유/무곡물) 중 30% 미만으로 나타난 기타 성분은 (비교를 위해 포함되지 않는 한) 
표시하지 않았다.

는 모두 소고기, 유제품, 양고기, 밀, 옥수수를 비롯해 고양이에

게 가장 흔하게 나타나는 식품 알레르겐을 포함할 가능성이 낮

지만(그림 5), 고양이 AFR과 관련하여 각각 세 번째와 다섯 번

째로 흔한 성분인 어류와 가금류를 포함할 가능성이 높다. 본질

적으로, 이것은 단순히 무곡물 사료로 바꾼다고 해서 사료의 알

레르기 유발 가능성이 사실상 변하지는 않는다는 것을 의미한다.

일반적인 식품 알레르기 가능성을 줄이고자 무곡물 사료를 선택

하는 것 외에도, 일부 보호자들은 특히 글루텐을 배제하기 위해 

무곡물 사료를 선호한다. 세계 인구의 1%는 글루텐 섭취에 의해 

야기되는 다발적 전신 면역질환(multisystem immune disor-

der)인 셀리악병(celiac disease)으로 고통받는다. 셀리악병이

나 밀 알레르기는 없지만 글루텐에 민감성을 보이는 사람들이 글

루텐 제거 식단을 지속적으로 섭취한 후 증상이 개선된 경우를 비

셀리악 글루텐 민감성(non-celiac gluten sensitivity) 증후군

이라 하는데, 실제로 이것이 별개의 독특한 질환인지는 아직 입증

되지 않았다(1). 일부 보호자들은 글루텐 반응성의 위험을 줄이기 

위해 반려동물 식단에서 글루텐을 제거하는 것을 선택할 수도 있

다. 개의 경우, 아이리시 세터에서 글루텐 민감성 장병증이 보고

되었고(26)(그러나 이 견종에서 해당 질환의 발병은 대체로 사라

졌다), 글루텐 반응성 간질성 경련 증후군(gluten-responsive 

epileptoid cramping syndrome)이 보더 테리어에서 나타난 

바 있다(27). 해당 질환을 가진 동물들에게는 글루텐 제거 사료

로 바꾸어 급여하는 것이 도움이 될 수 있으며, 이때 글루텐 제

거 사료라고 해서 반드시 곡물이 전혀 들어 있지 않은 무곡물 사

료일 필요는 없다. 고양이에서는 글루텐 관련 특정 질환이 보고

된 바 없다.

무곡물 식이와 DCM

최근, 무곡물 식이와 일치하는 성분(완두콩, 감자, 렌틸콩, 다른 

콩과 식물의 씨앗)을 높은 비율로 섭취한 개에서 확장성 심근병증

(dilated cardiomyopathy, DCM)의 발병이 보고되었다(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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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에서 발병하는 DCM은 품종 소인이 있다고 알려져 있는데, 

DCM 발병이 드문 견종이 무곡물 식이를 먹은 후 이례적으로 발

병한 증례가 미국 식약처(FDA)에 보고되었다. 증례의 절반은 혈

중 타우린 농도가 낮았고 타우린 결핍은 DCM의 원인으로 알려

져 있다. 개는 타우린을 합성할 수 있으며 일반적으로 타우린에 대

한 정해진 식이 요구량은 없지만 일부 품종 혹은 개별 개체에서는 

조건적으로 필수 식이 요구량이 존재할 수 있다. 무곡물 식이의 

구성 성분이 타우린 또는 아직 측정되지 않은 다른 영양소의 생

체이용률을 저하시킬 수 있다. 현재로서는, 무곡물 식이와 DCM 

발병의 관련성에 대한 결론을 도출하기는 어렵다. 보고된 증례의 

수가 해당 종류의 식이를 먹는 개들 중 아주 적은 부분이므로 아

직 더 많은 조사가 필요하다.

무곡물 사료는 좋은가 나쁜가?

고양이와 개는 모두 곡물을 포함한 탄수화물을 소화하고 대사할 

수 있다. 개와 고양이에게 탄수화물 함유 식이를 급여하는 것이 

최적의 식이라고 제안하는 구체적인 데이터는 없으나, 탄수화물 

함유 식이가 일반적으로 이들에게 본질적인 문제가 되지는 않는

다. 고양이를 위한 무곡물 건식 사료는 곡물 함유 사료에 비해 총 

탄수화물이 적게 포함되어 있긴 하였지만, 어떤 무곡물 사료도 

완전히 탄수화물이 제거된 사료는 아니었으며 집고양이나 집개가 

선호하는 주요 영양 성분을 반영하지 않았다. 더욱 중요한 것은, 

총 탄수화물이 적은 식이는 본질적으로 단백질과 지방 함량이 더 

높을 수밖에 없는데, 이는 만성 신장 질환 및 식이를 통한 지방 섭

취 감량을 필요로 하는 건강 상태를 가진 일부 반려동물에게는 

부적절한 성분 구성일 수 있다는 점이다. 무곡물 사료로 바꾸는 

것만으로 AFR로 고통 받고 있는 동물의 임상 증상을 개선 할 수

는 없다. 왜냐하면 이러한 반응은 동물성 원료 때문일 가능성이 

높고, 고양이 사료에서 가장 흔하게 AFR을 유발하는 성분 중 두 

가지가 무곡물 건식 사료에도 포함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고

양이나 개가 특정한 개별 곡물에 대한 AFR을 갖고 있다고 해도, 

이들에게서 모든 곡물에 대한 교차반응 여부는 입증되지 않았으

며, 사람의 경우 개별 곡물에 대한 AFR을 가진 사람들의 25%만

이 모든 곡물에 대해 교차반응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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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건조 알갱이 형태의 사료가 최근 수년 동안 인기를 얻고 있지만 반려동물 습식 사료는 몇 가지 고유한 

특징을 가지고 있으며 특별한 상황에서 뚜렷한 이점을 제공할 수 있다. 아래에서 Megan Shepherd와 

Jess Benson은 이 사료에 관한 사실들을 간략히 살펴보고 왜 일부 고양이와 개에게는 최선의 선택이 

될 수 있는지에 대해 논의하고자 한다.

WET PET FOOD:  
WHEN IS IT INDICATED?

핵심 요점

특정 상황에서는 
습식 사료가 건식 사료나 
반습식 사료에 비해 
더 많은 장점을 
가질 수 있다.

1

반려동물의 건강,
식이 이력, 보호자의 경제적 
여력을 평가하여 습식 사료의 
급여를 고려해야 한다. 
다만 사료 구입 시에는

반드시 이름있는 제조사에서
만든 사료를 

구입하여야 한다.

2

또한 습식 사료는 건식 사료에 비해 타우린 함량이 높아야 

하는데, 이는 건식에 비해 습식에서 보이는 담즙산 분비의 

증가와 이에 따른 타우린의 미생물 분해 균형을 맞추기 위

해서이다(10).

습식 사료의 장점

종종 습식 사료가 건식 사료에 비해 더 기호성이 좋다는 보

고가 있어왔다(11, 12). 이것은 부분적으로 습식이 건식에 

비해 단백질 함량이 보통 더 높기 때문일 수 있는데(13), 이

로 인해 특히 고양이의 경우 습식 사료를 더 맛있게 느낄 수 

있다(14).

서론

대부분의 반려동물에게 상업적으로 생산된 사료가 급여된

다. 고양이가 개보다 더 많은 습식 사료를 섭취하는 것으로 

나타나 있지만(2), 시판용 습식 사료를 주식으로 먹는 반려

동물은 거의 없다(1). 보호자들은 반려동물에게 제공할 최

적의 음식에 대해 수의사의 조언을 구하기도 하는데, 이 글

에서 습식 사료에 대한 몇 가지 중요한 점들을 간략히 살

펴 보고자 한다.

몇가지 중요한 사실

습식 사료(촉촉한, 캔 형태)는 60-80%의 수분을 함유하

지만, 반습식 사료는 약 25-30%, 알갱이 형태의 건조 사

료는 약 10%의 수분을 함유하고 있다.  습식 사료에는 용

해성 섬유소(4), 전분, 밀 글루텐, 분무 건조 동물성 단백

질(Spray-dried animal plasma, SDAP)(5)과 같은 겔

화(gelling) 성분이 포함되어 있으며, 이때 겔화제(gelling 

agents)는 주 영양소 소화율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

로 보인다(5,6). 그러나 셀레늄(7), 나트륨, 칼륨(8)과 같은 

미량 영양소는 겔화제로 인해 습식 사료에서 생체 이용률

이 낮아지는 것으로 밝혀졌다(5). 또한 티아민은 열에 민감

한 필수 영양소로, 일부 파테(pâté) 스타일의 습식 사료와 

일부 소규모 반려동물 사료 회사에서 생산한 습식 사료에서 

티아민 함량이 부족한 것으로 보고되었다(9).

Megan L. Shepherd, 
DVM, PhD, Dipl. ACVN, Virginia Maryland 
College of Veterinary Medicine, Blacksburg, 
Virginia, USA
Dr. Shepherd는 2006년에 VMCVM을 졸업하고 

수의사가 되었으며 말 임상 현장에서 2년간 수련한 후 

VMCVM으로 돌아와, 2012에 박사과정을 마쳤고, 

2013년에 비교 영양학 레지던트 과정을 마쳤다. 현재 

VMCVM에서 임상조교수로 재직하면서 Nutrition 

Service를 운영 중이며 영양학을 가르치고 있다.

Jess L. P. Benson, 
DVM, Virginia Maryland College of 
Veterinary Medicine, Blacksburg, 
Virginia, USA
Dr. Benson은 2018년에 Virginia 

Maryland College of Veterinary 

Medicine(VMCVM)에서 공부를 마치고 

수의사가 되었다. 특히 모든 종을 아우르는 

동물영양학에 관심을 가지고 있으며 현재 

노스캐롤라이나에 있는 Carolina Equine 

Hospital에서 인턴과정 중에 있다.

 

그림 1. 습식 사료는 건식 사료나 반습식 사료에 비해 
몇 가지 장점이 있는데, 일반적으로 보다 맛있는 냄새를 

풍기고 다양한 질감을 가져 기호성이 더 좋을 수 있다.

47



게다가, 습식 사료는 종종 지방 함량이 높아 기호성이 좋다(그

림 1). 습식 형태의 음식은 더 맛있는 냄새가 날 뿐만 아니라 파

테(pâté), 모슬(morsels), 그레이비(gravy)와 같이 다양한 형

태로 이용 가능하다(15). 반려동물 중 일부는 습식 사료를 선호

할 수 있지만 또 다른 일부는 습식보다 건식 사료를 훨씬 더 좋아

할 수도 있다(16).

습식의 높은 수분 함량은 섭취되는 총 열량을 감소시킬 수 있으

며(17), 고양이의 비만 위험을 감소시킬 수도 있다(18). 그러나 불

용성 섬유소를 강화한 건식 사료로도 반려동물들은 성공적으로 

체중을 감량하였다. 건식 사료와 비교할 때, 습식 사료의 비용(

칼로리당 가격)과 부패하기 쉬운 특성은 과식의 위험성을 낮출 수

도 있다. 그러나 습식 사료는 건물 기준(dry matter dasis)으로 

건식 사료보다 지방 함량이 높으며 따라서 열량도 높다.  습식 사

료는 식수 섭취 자체에는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지만(19,20) 일일 

총 수분 섭취량은 증가시킨다(21). 습식 사료는 일반적으로 뇨의 

희석이 필요한 요로계질환 환자에게 가장 강력히 지시된다(그림 

2). 고양이 특발성 방광염(feline idiopathic cystitis, FIC) 관

리를 위해 습식 사료의 급여가 지시될 수 있다(22). 고양이(19) 및 

질환에 취약한 견종(20)에게 수분이 73% 함유된 사료를 급여하

면 뇨비중(USG)과 칼슘 옥살레이트의 상대적과포화도(RSS)가 

감소한다. 건식 사료의 급여는 개에서 칼슘 옥살레이트 결석증에 

대한 다른 많은 식이적 위험 요인들 가운데 하나일 수 있다(23).

반려동물을 위한 적절한 식이를 선택할 때 고려해야 할 많은 

요소가 있다. 어떤 상황에서는 습식 사료가 도움이 될 수 

있다. 습식 사료는 건식 사료보다 더 비싸고(가격/kcal) 

부패하기 쉽다. 따라서 사료를 선택할 때는 반려동물의

건강과 식이 이력 뿐만 아니라 보호자의 경제적 여력도 

고려되어야 한다. 중요한 것은 어떤 사료가 추천되더라도 

영양과 안전을 모두 보장하기 위해, 수의사는 모든 반려동물 

식품이 수의 영양학과 식품 과학, 공학 분야에서 훈련된 

과학자들이 일하고 있는 명성 있는 제조사에서 공급되어야 

함을 강조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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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 습식 사료가 가장 필요한 적응증은 소변 희석이 
필요한 요로 질환이다.

습식 사료는 일반적으로 쉽게 소화되는 탄수화물 함량이 더 적으

므로 당뇨 환자를 위한 좋은 선택일 수 있다. 또한, 습식 사료의 

부패하기 쉬운 특성으로 인해 식사 시간을 정해 놓고 사료를 급여

하는 경향이 있는데 이는 자율 급식에 비해 당뇨 환자에게 이상적

이다. 습식은 또한 부드러운 질감 때문에 구강 통증 환자에게 도

움이 될 수 있다. 그러나 치아 관리에 특화된 건식 사료 및 치솔

질에 비해서는 치은 자극이 부족하기 때문에 치과질환을 예방하

는 역할은 하지 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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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PPORT CONVALESCENCE*

with the first range specially designed for tube feeding
*Malnourished hospitalized animals have higher recovery time and lower survival rate.


